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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세시풍속 동지팥죽

동지를 맞이하여 동지 팥죽 먹기 등 우리 전래 고유의 세시풍속의 삶의 지혜를 계승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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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내 국공립 박물관과 업무협력

우리 박물관은 지난 2011년 12월 제주대학교박물관(관장 허남춘),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성명), 제주교육박물관(관장 오대길) 등과 함께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박물관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학술조사사업으로 각 박물관의 전문직과 각계의 외부 전문가로 탐사단을 구성하여 2012년 

제주시 광령천, 2013년 서귀포시 중문천, 2014년 서귀포시 창고천에 이어 2015년에는 서귀포

시 연외천을 대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창고천 학술조사단 구성

구 분 분    야 이  름 소       속

총괄 양 상 훈 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팀장

자연분야

곤     충 정 세 호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생물자원과장

지 형 지 질 전 용 문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연구사

육 상 동 물 김 완 병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육 상 식 물 김 대 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연구사

어        류(기수역) 양 계 청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관자원 및 활용방안 강 정 효 사진작가 

인문분야

선사·역사시대의 
유적과 유물

이 애 령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실장

최 성 애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 상 미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오 연 숙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종 찬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옛 문헌으로 본 창고천 박 용 범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문 화 자 원 과  교 육

양 종 렬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장

한 은 미 제주교육박물관 주무관

김 용 철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고 범 석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강 은 실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강 수 경 제주대학교박물관 조교

백 종 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교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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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력 

2015년 5월과 11월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제17, 18차 국가생물다양성기관   

연합운영위원회에 양상훈 연구팀장과 김영수 관장이 각각 참석하였으며, 8월에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실시하는 공동학술조사에 김완병 학예사가 참여하였다.

한편, 2015년 Journal of Korean Nature(국가생물다양성연합 학술지 8권 2호)에는 제주도

의 민물어류상에 대한 조사 결과인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freshwater 

fish in Jeju-do, Korea(이완옥, 김대한, 

김대희, 박재민, 이상우, 양계청)』이 게

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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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에 따른 공동조사

제주지역의 일상사, 생활사 분야 연구에 필수적이지만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품을 조사    

연구하여 박물관 전시자료로 활용하고자 10개년 계획으로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발간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첫 조사지는 2013년 애월읍에 이어, 2014년에 조천읍, 2015년에 구좌읍 6개 법정리(김녕

리, 한동리, 송당리, 세화리, 하도리, 종달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생산^생업도구 : 농업, 어업, 축산업, 채취업(김순자, 김보향), 생활 

도구 :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도구(김순자, 김보향), 기타 도구 : 운반도구, 통신도구, 도량형

(김순자, 김보향), 신앙생활, 용천수(고범석) 등이다.



72 2015 박물관 연보 | 2015 Annual Report of Museum |  

 4. 곽지리 고문서 발간 사업

『마을공동체 소장 고문서 자료집 - 곽지리 고문서』는 2014년 1월 곽지리 마을회로부터    

기증받은 마을 고문서를 집대성한 자료이다. 기증된 고문서는 보존처리과정을 거쳐 촬영,  

책자로 200부를 발간하였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마을회에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한 곽지리 고문서는   

‘생마생어 혁파절목(生麻生魚 革罷節目)’과 ‘연강목담하정간(輦杠木擔下井間)’을 제외하면 

모두가 ‘호적초(戶籍草)’ 또는 ‘호적책(戶籍冊)’이다.

‘생마생어 혁파절목(生麻生魚 革罷節目)’은 도광 19년(1839) 2월에 제주목사가 4면 72동   

(洞)에서 거둬들였던 공고(工庫), 소용(所用), 생마(生麻)의 폐단과 해안의 33동에서 거둬들

였던 생어(生魚)의 폐단을 혁파하는 절목과 함께 평역미(平役米)의 견감, 시초(柴草), 호계    

(戶鷄)의 값을 정하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연강목담하정간(輦杠木擔下井間)’은 곽지리 4동의 연강목(輦杠木)의 담당 정간(차례)을 

적어 놓은 문서로 이 또한 일종의 절목이다.

곽지리 ‘호적초’와 ‘호적책’은 호주가 직접 적어내었거나 ‘호적비’가 호주를 대신해서 작성

하여 마을에 제출한 호구단자를 제주목(濟州牧)에 제출하기 전에 마을의 책임자인 리정(里丁)

을 비롯하여 임시로 성적의 책임을 맡은 감고(監考)와 별유사(別有司)가 자체적으로 기존 구

대장(舊臺帳)과 비교하면서 오착여부(誤錯與否)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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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戶口)의 성적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에서 3년마다 촌적(村

籍)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3년마다 성적되었다. 이와 같

은 호적대장은 3년마다 개수(改修)하기 위하여 각 호(各戶)에서 호주(戶主)가 호구상황(戶口

狀況)을 적어 3년에 한 차례 호구단자(戶口單子) 2부(部)를 작성하여 마을의 책임자인 리임(

里任) 등에 올리면 마을 자체에서 검사를 거쳐 주군(州郡)에 보내어졌다.

각 호에서 마을에 제출하는 호구단자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

우는 있으나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를 사용하는 것과 호주와 호주처의 사조(四祖) 및 가족상

황을 연서하지 않고 각각 별행(別行)으로 쓰는 것은 공통적이다. 

금번 곽지리 호적초와 호적책 또한 호적대장을 만들기 위해 각 호에서 제출한 호구단자와

의 비교 검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별도의 연호를 쓰지 않고 간지로 표기하였기에 대부분 

정확한 연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단 겉표지에 도광(道光) 연호를 기입한 경우와 호적초 말미 

리정과 감고, 별유사가 수결한 곳에 융희(隆熙) 연호를 적어놓은 호적초가 있어 이들 대부분

이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작성된 호적초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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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 좌초 및 혼획 포유류에 대한 조사

제주도에 서식하는 올빼미류의 분포 특성

제주 방어유적의 복원·정비에 대한 제언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의 제도화 강화 방안

학예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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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안 좌초 및 혼획 포유류에 대한 조사

양  상  훈
민속자연사박물관 전 연구팀장

Ⅰ. 들어가면서

연안 어장이나 조업하는 그물에 얽히는 혼획고래나 해안에 떠밀려 뭍에 올라오는 좌초 고

래는 자원의 관리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수족관이나 TV에서

만 고래를 볼 수 있었던 일반인들에게는 놀라운 체험이 된다.

고래는 홀로 또는 무리를 지어 연안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염고래류의 좌

초는 희박하지만, 홀로 좌초하기도 한다. 이빨고래류는 홀로보다는 무리를 지어 좌초하는 경

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좌초는 병이나 상처를 입었거나, 수명이 다하였거나, 악천후나 복잡한 

해저지형의 혼돈, 썰물시 간석지에 들어 얹히기, 음파기능에 의한 위치 결정이 불가능하거나 

무리의 리더가 어떠한 원인으로 좌초 시 따라온 다른 개체들도 함께 좌초된다는 등의 구구한 

설명이 있으나 아직 정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는 지자기와의 관계 혹은 선박이나 잠수함 등의 초음파에 의한 음파체계의 혼란 등

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어구에 걸려 있다가 탈출하면서 기진맥진하거나 

상처를 입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다쳐 죽은 후 해상에 표류하거나 해안

으로 떠밀려 오는 경우도 있다.

어구에 의한 혼획은 우리 연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해상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연안에서는 정치망, 자망, 통발, 심지어는 채낚기어선의 물돛에 걸려 혼

획되기도 한다. 고래류는 수분에서 십 수분 사이에 수면으로 부상하여 호흡을 하여야 하나 

학예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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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얽혀 시간 내에 숨을 쉬지 못하면 익사하게 된다. 

고래의 먹이가 되는 소형해양생물들은 통발의 구조물이나 미끼 주변에 밀집하고 이 밀집된 

먹이를 섭취하는 도중 어구를 지지하는 로프가 입가에 걸리게 된다. 이때 고래는 뒤로 유영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수면으로 부상하지 못하게 되므로 역시 익사하게 된다. 

고래의 혼획과 좌초는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간의 활

동, 즉 어획활동, 선박의 운항, 환경오염 등에 기인하고 있다. 국제고래자원 관리기구인 국제

포경위원회(IWC)는 이러한 요소들을 비자연사망 또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사망으로서 자원

의 보존과 관리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해양수산부에서는 혼획, 좌초고래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혼획, 좌초

고래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회생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죽은 고래는 “죽은 고

래의 처리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바다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 반구

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에는 과거 선사시대부터 다양하고 풍부한 고래가 우리 바다에 서식

하고 있었고 선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고서를 통하여 좌초된 고래를 관찰하고 처리한 기록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어떤 종인지, 어떠한 생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 지식은 남겨져 있지 않

다. 1998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혼획 및 좌초 종류는 14종에 이른다. 참고래와 혹

등고래 등 대형 고래와 소형 고래인 다수의 돌고래류가 주로 혼획 또는 좌초되고 있다. 여러 

소형고래와 특히 희귀종인 부리고래들은 어민의 신고에 의해 좌초된 것이 알려지고 전문가

에 의해 종 식별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바다에 이들 고래가 서식하는 것이 알려지는 학술적

인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1997년 8월에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지 않는 흰고래가 부산 

다대포 연안에서 목격되어 역시 인근에서 스쿠버를 하던 시민에 의해 신고가 되어 기록이 유

지되게 되었다. 제주에서도 2004년 태풍 송다에 의해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 해안에 우리나라 

최초로 브라이드고래가 좌초된 것을 인근 바다를 거닐던 시민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일반시

민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제주바다는 북상하는 쿠로시오류의 지류인 대마난류와 중국대륙연안수 및 황해난류, 한국

연안수 등 난^ 한류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각종 동, 식물성 플랑크톤을 비롯하여 다양

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바다이다. 그러므로 먹이를 찾아 회유하는 고래나 또는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간혹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경

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흔히 관찰되는 큰돌고래, 참돌고래, 상괭이 등도 멸치나 정어리 무리를 쫓아 연안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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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몰하여 때로는 고래들의 행동에 놀란 멸치 떼가 해안으로 튀어 오르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하고 간혹 그물에 걸려 잡히는 고래들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상한 신호음을 주고받으면

서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고래들의 집단행동을 관찰하고 선상에서 여가를 즐기는 이른바 고래관광이 외국에

서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고,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는 사례로부터 제주에서도 

이런 테마를 잘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속으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고래관

광을 도입한다면 훌륭한 해양관광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래는 예로부터 영험한 동물이라고 여겨서인지 연안 가까이에 쳐놓은 그물에 간혹 걸린 

경우 어부들은 재빨리 그물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죽은 경우는 고사를 지내기도 한

다. 자칫 해를 입지 않기 위함이다.

한편, 제주연안에 좌초된 고래를 비롯하여 해양포유류의 지난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지역에 많이 좌초되었는지, 계절별로 차이는 있는지, 혼획으로 잡힌 어구들은 어떤 것인지 등

에 관한 조사를 통해 해양포유류의 자원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양

생태계의 조절자로서의 역할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조사 자료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2002년 제외) 14년간 제주연안에서 좌초 또는 혼획된 

포유류에 대한 자료로써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해양경찰청, 언론보도자료 등을 종합

하여 작성하였다.

Ⅱ. 혼획^좌초 고래의 정의

혼획이란 생사에 관계없이 그물에 얽히거나 어구 내에서 유영하고 있는 고래 또는 죽은 고

래를 말하며, 좌초란 생사에 관계없이 한 마리 혹은 여러 마리가 해안에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헤엄칠 수 없는 고래다.

한편, 표류하는 고래는 죽거나 생존해 있는 상태로 자력이 아니고 해류 등에 떠밀려 다니는 

고래이고, 서식지가 아닌 항^포구 등에서 유영하고 있는 고래를 이탈한 고래라고 부른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는 생존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최대

한 신속히 회생의 조치를 위한 작업을 개시한다. 그 외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절히 

판단 및 조치한다.



 | 학예조사연구 | 79

■ 고래의 몸을 바로 옆에서 관찰할 수 있거나,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경우

다음의 현상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가 확인되면 생존으로 판단한다.

1. 호흡공이 여닫힌다.

2. 눈의 전후를 두드리면 움직인다.

3. 가슴에 손을 대어보았을 때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 있다.

4. 꼬리지느러미를 스스로 위로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 고래를 멀리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경우

발견 후 10분 이내에 다음의 현상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확인되면 생존으로 판단한다.

1. 호흡음이 들린다.

2. 물을 내뿜는다.

3. 잠수를 위한 행동을 한다.

발견 후 10분 이내에 다음의 현상이 적어도 2가지 확인되면 생존으로 판단한다.

1. 고래의 몸이 수면의 부상 장소에서 이동한다.

2. 수면 위에 보이는 고래의 몸이 다른 부분으로 변했다.

3. 꼬리지느러미, 가슴지느러미, 그리고 몸의 일부가 움직인다. 

Ⅲ. 좌초 또는 혼획된 포유류 개체 설명

1.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 Tursiops truncatus)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 Tursiops truncatus)는 고래목(Order Cetacea), 참돌고래과

(Family Delphinidae)에 속하는 소형 고래로 돌고래 중 가장 큰 대형 돌고래이며 연안 해역의 

표층 유영을 많이 하는 돌고래류이다. 큰돌고래는 개체에 따라, 그리고 서식지에 따라 몸 크

기, 모양, 빛깔이 다양하며 실제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주요 변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종류는 몸집이 작고 연안 해역에 서식

하며, 다른 형은 몸집이 더 크고 더 땅딸막하며 주로 먼 바다에 산다. 둘 다 맑은 날 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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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몸 빛깔이 아주 단조롭게 균일한 회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

다. 큰돌고래의 주요 특징은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행동과 뚜렷하고 어두운 등지느러미이다. 

낫돌고래, 뱀머리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혹등돌고래, 점박이돌고래 등과 같은 회색 빛깔의 돌

고래들과 혼동할 수 있다. 

1) 형태적 특징

큰돌고래는 돌고래류 중 가장 큰 대형 돌고래로 등과 옆면에서는 밝은 흑색 혹은 어두운 흑

색이며 배 쪽은 약간 밝은 색이다. 복부가 약간 분홍색인 것이 있으며 반점이 있는 것도 있

다. 눈과 가슴지느러미 사이에는 검은 띠, 등에는 어두운 검은 색의 희미한 망토 무늬가 있다. 

가까이서 보면, 뺨, 이마와 분기공 사이 및 몸체에 밝은 색의 띠들이 관찰된다. 북태평양 저위

도에 서식하는 개체들은 배 쪽에 검은색의 반점이 있다. 몸통은 길고 전체적으로 통통하다. 

부리는 두텁고 비교적 짧은 편이다. 부리와 이마 사이에는 주름이 있어 뚜렷이 구분되고 이

마는 가파르게 서 있다. 등지느러미는 등의 정 중앙에 위치한다. 등지느러미는 크고 낫 모양

이며 기저가 좁고 끝이 뾰족하고 높다. 그리고 뒷부분에 여러 개의 홈이 있는데 이 홈의 모양

으로 동종 간의 개체분류 표징이 된다. 상^하 좌우 약 18~26개의 이빨이 있고, 나이가 든 개

체들은 닳아 있거나 소실되어 있다.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출연하는 큰돌고래는 부리가 길고 가는 개체들이 관찰되고 있어 약

간 다른 형의 동종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서도 해역마다 다른 여러 형의 동종이 확인되는 

등 형태학적인 분류가 복잡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 생태적 특징

최대 체장 3.9m, 체중 600kg의 기록이 있으나 보통 2.7~3.3m, 300kg 이하이다. 수컷이 암

컷에 비해 크며 지역별로 개체 차이가 크다. 출산 시 체장은 1.0~1.3m, 수컷은 10~12세

(2.2~2.4m), 암컷은 5~12세(2.4~2.6m)에 성숙한 암컷은 2~3년에 1회 출산한다. 임신기간은 

12개월이다. 새끼는 1년 이상 어미의 보호를 받는다. 최대 수명 약 40년으로 알려져 있다. 수

컷은 성장을 하면 2~3마리의 수컷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수컷들과의 경쟁 및 

암컷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이룬다. 

세계의 북위 60도에서 남위 45도 사이의 온대와 열대 수역의 연안 해역, 내만, 강구 및 하구 

등에 분포하는 연안성이며 연안 정착성도 있다. 주로 20마리 이하의 무리를 이루나 외해에서

는 수백 마리가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연안해역과 내만을 비롯하여 서

해, 남해, 동중국해에 주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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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와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타 종과의 잡종이 야생과 수족관에서 관찰되고 있다. 봄

과 가을에 주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번식할 때와 먹이를 먹을 때는 매우 활동적

이어서 점프, 공중 곡예 등 다양한 행동을 연출한다. 먹이는 잡식성이며 분포 수역에 많은 어

류를 먹는다. 협동하여 어군을 공격하고 함정으로 몰아가기도 하며 트롤어구, 기선저인망 어

구, 정치망 어구 등에서 빠져나오거나 연승의 가짓줄 낚시에 걸려있는 미끼를 먹이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고래류 중 가장 온순하고 친화력이 있어 해양관광지의 수족관 돌고래쇼나 TV광고에 자주 

출현하는 종류도 큰돌고래이다.

3) 해상에서 행동 

큰돌고래는 수면에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여 뛰어오르기, 꼬리 또는 꼬리자루 치기, 파도

타기, 수면가르기 등을 자주 한다. 가끔 수 미터 높이로 뛰어오른다. 상어나 바다거북뿐 아니

라 다른 고래들과 어울리기도 한다. 홀로 사는 큰돌고래들은 수년 동안 같은 지역에 머무르

면서 이따금 헤엄치는 사람이나 작은 배들을 찾아다니거나 항해하는 소형 어선의 선수에서 

유영하기도 한다. 힘차게 유영하며, 연안 해역에서는 거의 3~4분 이상 잠수하지 않지만 먼 바

다에서는 더 오래 잠수한다. 

수면으로 떠오를 때 이마는 드러나지만 부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부 해역에서는 물 밖

까지 물고기를 쫓아 올라왔다가 몸을 꿈틀거려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무리를 이루어 서로 

돕기도 하고, 어류들을 섭이 시 지역 어부들과 협력하기도 한다.

흑해, 홍해, 지중해, 멕시코 칼리포르니아만 등과 같이 육지로 둘러싸인 연안 해역에서 주

로 발견된다. 일부 먼 바다형 개체군은 계절 이동을 하고, 많은 연안형 개체군은 일 년 내내 

정주한다. 열대 바다 바깥에서는 탁 트인 해안부터 환초나 커다란 강 어귀, 심지어 강 하류나 

항구에 이르는 넓은 분포 범위의 연안 해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먼 바다형은 대서양의 섬 주

위에 흔하지만 열대 태평양 동부 해역에서는 공해에서도 볼 수 있다. 

4) 육상 수조에서의 행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큰돌고래 공연장인 퍼시픽 랜드의 큰돌고래의 행동 특징

은 주간에 쇼를 하는 큰돌고래들은 2~3마리씩 짝을 지어 천천히 유영을 하지만 공연을 하기 

바로 직전에는 수조 내에서 분리대를 꼬리로 친다거나, 1~2마리씩 빠르게 유영을 하면서 항

상 흥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공연이 끝난 직후 큰돌고래들은 수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큰 숨을 내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쇼를 하지 않는 큰돌고래들은 쇼를 하는 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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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들과 달리 천천히 유영을 하고 숨을 내뿜을 때도 천천히 숨을 쉬며 흥분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쇼를 하는 큰돌고래와 쇼를 하지 않는 큰돌고래 모두 사람이 접근하면 눈을 

수면 위로 향하여 주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사람에게 접근하여 장난을 치기도 한다. 

야간에는 큰돌고래들의 유영 행동이 느려지거나, 유영 행동을 정지한 상태로 몸체를 20~30°

의 각도로 꼬리지느러미를 수면 아래로 내리고 분기공만 수면에 내밀어서 휴식을 취하는 행

동이 많이 목격되는데 이런 행동이 수면 행동이라고 사료된다. 이런 수면 행동을 취하는 행

동 시에 사람이 접근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소리가 나면 꼬리로 수면을 친다거나, 분리대를 치

는 흥분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5) 큰돌고래의 명음(鳴音)

큰돌고래류의 수중명음은 지속시간이 짧은 클릭음(일반적으로 목표물의 거리와 방위 측

정)과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대부분 가청주파수인 휘슬음(고래류 상호간의 존재를 확

인하는데 사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큰돌고래의 휘슬음은 5~10KHz 범위의 폭 넓은 주파수대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패턴

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 유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파수가 서서히 상승하는 형, 상승한 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 서서히 하강하는 형,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형, 하강 후 서서히 상승

하는 형 그리고 상승하였다가 하강하여 다시 상승하는 형 등 6가지로 구분된다. 

수족관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큰돌고래의 평상시 휘슬음의 중심 주파수대와 스팩트럼 레벨

은 각각 6~10KHz 와 85㏈을 나타내었고, 평상시의 휘슬음 주파수 변동폭은 평균 3.86KHz이

었고, 지속시간은 평균 0.08sec를 나타내었다. 

그림 1. 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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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낫돌고래(Pacificwhitesideddolphin, Lagenorhynchus obliquidens)

낫돌고래는 체장 0.8~2.3m로 몸체는 비교적 짧고 높아 통통하게 보인다. 부리가 매우 짧

다. 등은 회흑색이며, 배는 흰색으로 뚜렷한 배색이다. 등지느러미는 크고 뒤로 휘어져 있고, 

전면 가장자리는 흑색, 뒤쪽 가장자리는 흰색으로 뚜렷한 대조를 이룬 것이 낫의 날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낫돌고래’라고 부른다.

큰 무리를 지어 수면 위로 뛰어오르면서 유영하기 때문에 멀리서 참돌고래와 혼동한다. 가

까이서 보면 휘어진 등지느러미로 쉽게 구분된다. 등지느러미의 전면은 검고, 후면은 희기 

때문에 낫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돌고래류의 전형적인 긴 부

리 대신 부리가 짧고 옆면은 밝은 색이며 아래턱과 복부는 흰색으로 대조되는 것도 다른 돌고

래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연중 분포하고 늦가을부터 봄철에 걸쳐 많

이 분포한다. 

3. 들쇠고래(Short-finned pilot whale, Globicephala macrorhynchus)

체장 1.4~7m, 몸통이 길고 강건해 보인다. 머리가 둥글고 크다. 등근 이마가 볼록하게 입

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입술선의 후방이 위로 솟아올라 있다. 몸 색깔은 흑색 또는 흑갈

색이며, 가슴지느러미 사이에 닻 모양의 무늬가 있다. 등지느러미 뒤에 말안장 모양의 밝은 

회색무늬가 있다. 등지느러미는 가슴과 어깨 부근의 몸체 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기저는 매우 

넓고 끝은 뭉툭하다.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뒤로 휘어져 쳐진다.  

가슴지느러미는 ‘ㄴ자’ 처럼 굽어있고 매우 길다. 임신기간은 약 15개월이며, 6~8월에 주로 

출산한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북위 50도와 남위 40도 사이의 온대와 열대의 심해에 주로 분

포한다.

멀리서 보면 흑범고래, 들고양이고래, 고양이고래와 혼동할 수 있다. 몸체 전방에 기저가 

넓고 위로 크게 휘어져 있는 등지느러미의 형태가 이들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특징이다. 유

영 시에 둥근 이마와 뒤로 휘어진 큰 등지느러미가 거의 동시에 먼저 보이며 뒹구는 듯 잠수

하는 모습이 이 종을 식별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다. 수십 마리가 무리를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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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들쇠고래

4. 밍크고래 (Minke whale, Balaenoptera acutorostrata)

체장 2.4~8.8m, 수염고래 중에서 가장 작은 체구이다. 몸체에 비해 등지느러미가 크다. 등

은 흑색 혹은 회흑색이고 배 쪽은 희다. 가슴지느러미에 하얀색의 띠가 있는 것 등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 연안 등 북태평양에서는 분기가 없다. 임신기간은 10개월이며, 1년에 1

회 봄철에 황해 및 동해 남부에서 출산한다. 적도에서 극해까지의 전 대양에 분포한다. 여름

에는 동해 북부 및 오호츠크해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동중국해 남부 및 적도 부근에

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중 관찰되고 봄과 가을이 주 회유

기이다. 

보리고래와 브라이드고래 그리고 일부 부리고래류와 혼돈할 수 있다. 부상할 때 뾰족한 주

둥이가 낮은 각도로 수면으로 솟아오르며 잠수할 때 꼬리자루까지만 보인다. 분기를 하지 않

고 크기가 작다. 갑자기 가까운 곳에서 등과 등지느러미를 내보이고 잠수해 버린다. 가까이

서 관찰하면 유난히 뾰족한 머리 모양, 가슴지느러미의 흰색 띠무늬로 뚜렷하고도 쉽게 식별

된다.

그림 3. 밍크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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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뱀머리돌고래 (Rough-toothed dolphin, Steno bredanensis)

체장 2.8m 이하. 몸체가 굵은 편이며, 원추형 머리와 긴 부리를 가졌다. 등지느러미가 높고 

뾰족하다. 등은 회흑색이고 배, 주둥이, 아래턱은 하얀색 무늬가 있고, 배 쪽에 불규칙한 흰 

반점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갈퀸 흔적과 얼룩이 몸 여기저기에 있다.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

나 이마와 부리의 경계가 없어서 파충류의 머리 같이 생겨서 ‘뱀머리돌고래’라고 부른다. 북

위 40도와 남위 35도 사이 전 대양의 외해에 분포한다. 

뱀머리돌고래는 가까이에서 보면 구분하기 쉽지만 멀리에서는 큰돌고래와 혼동할 수 있

다. 머리를 드러내지 않고 유영할 때는 상대적으로 큰 등지느러미 때문에 범고래와도 혼동할 

수도 있다. 가까이에서 보면 이마와 부리의 경계가 없는 원뿔형 머리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 

10~20마리가 무리를 이루며 최대 100마리까지 무리를 이룬다. 동작이 민첩하지 않으며 턱과 

머리를 수면에 노출한 상태로 파도타기를 한다. 

그림 4. 뱀머리돌고래

 

6. 브라이드고래 (Bryde’s whale, Balaenoptera edeni)

체장 4~15m, 주둥이는 위로 평행한 3개의 융기선이 있다. 몸 색깔은 보리고래와 거의 비슷

하다. 등은 흑색, 옆면과 배면의 후방은 회흑색이다. 몸 전체 특히 등 쪽에 타원형의 상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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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양이 다수 산재해 있다. 임신기간은 12개월이며 2~3년에 1회 출산한다. 전 세계 대양에 

분포하나 적도와 남, 북위 40도 사이의 대양에 주로 분포한다. 

몸체의 곳곳에 흰 반점들로 인해 보리고래와 혼동하기 쉽다. 분기는 높이 3~4m로 보리고

래보다 높지 않고 뚜렷하지 않다. 잠수할 때 꼬리자루만 내보인다. 머리에 있는 3개의 융기선

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른 종도 잔물결로 인해 융기선을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참고래는 몸체가 브라이드고래보다 더 크고 머리의 좌우무늬가 흑백으로 비대칭이다. 밍크

고래는 소형이고 가슴지느러미에 하얀 띠무늬가 있어 구별이 된다.

먹이는 요각류를 즐겨 먹으나 멸치, 정어리 등 무리지어 다니는 소형어류도 즐겨 먹는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2004년 태풍 송다가 휩쓸고 간 후 제주시 애월읍 가문동 해안에 최초

로 좌초한 기록이 있으며 개체의 골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림 5.  브라이드고래

 민속자연사박물관 해양종합생태관에 전시 중인 브라이드고래 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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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괭이 (Finless porpoise, Neophocaena phocaenoides)

체색은 주로 회백색이며,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나 성장함에 따라 흑갈색으로 점차 변하

고 회백색이 된다. 등지느러미가 없고 높이 1cm 정도의 용골과 같은 융기가 등의 흉부로부터 

꼬리자루까지 이어져 있다. 가슴지느러미는 체장의 약 1/6로 비교적 큰 편이며, 꼬리지느러

미의 넓이는 체장의 1/4 정도이다. 위 아래턱 좌우에 16~18개의 작은 이빨이 있다.

체장은 최대 2m로 소형의 돌고래이며, 출생 시 체장은 약 80cm 내외이다. 수컷은 4~6세, 암

컷은 3~5세에 성적으로 성숙해지며 10~11개월 임신기간을 가지고 수명은 약 25년 정도이다. 

제주 연안에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매해 5마리 내외가 좌초되었는데 2012년

에는 14마리, 2013년에는 18마리, 그리고 2014년에는 11마리가 좌초되었고 전체 좌초된 고

래 184마리에서 69마리(37.5%)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 종이다. 좌초한 장소는 대부분 

북부 해안인데 이는 상괭이가 주로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에 대량 서식하기 때문에 이쪽에

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유영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과 추진력이 타 돌고래보다 느리기 때문에 항해하는 선박

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상괭이

8. 샛돌고래 (Lagenodelphis hosei)

체장은 약 2.7m, 체중은 약 200kg 정도이다. 비교적 짧고 뭉툭한 가슴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삼각형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주둥이는 약간 돌출해 있다. 등 쪽은 



88 2015 박물관 연보 | 2015 Annual Report of Museum |  

회색 또는 회갈색을 띠며 부리로부터 눈을 지나 항문까지 짙은 갈색의 줄무늬가 이어지고 목

과 배 쪽은 흰색이나 밝은 분홍색을 띤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빠르게 유영한다. 

열대해역의 수심 1,000m 이상의 원양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연안에서 살아 있는 개체를 관

찰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이 좌초한 개체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200~500m 수심에 서식하는 어류, 오징어류, 새우류 등을 잡아먹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6월 15일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해안에서 최초로 좌초되었고, 

2014년 8월 26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인근 해안에서 좌초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림 7. 샛돌고래

9. 은행이빨부리고래(Ginkgo-toothed beaked whale, Mesoplodon ginkgodens)

체장 2~4.9m, 등은 흑청색이고 배 쪽은 약간 밝은 색이다. 다른 부리고래류에 비해 몸체에 

긁힌 흔적이 거의 없고 배꼽 주위에 흰색 반점과 흰색 얼룩이 있다. 등지느러미는 삼각형으

로 작고 끝이 약간 둥글며 뒤로 휘어져 있다. 꼬리지느러미는 중앙에 벤 자리가 없고 목 주위

에 V자형 홈이 있다. 목시조사(目視調査)와 좌초된 개체의 조사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의 온

대와 열대 수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심이 깊은 곳에 주로 분포하는 특성과 멀리서 보면 다른 부리고래류와 해상에서 쉽게 구

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체색이 균일하게 검고 이마는 완만하며 아치형인 아래

턱 중앙에 비부에 거의 덮여 있는 작은 이빨이 솟아 있고 다른 부리고래류에 비해 흉터가 작

거나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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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점박이돌고래 (Pantropical spotted dolphin, Stenella attenuata)

체장 0.9m~2.5m, 몸체가 비교적 가늘고 긴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수한 점을 가지고 있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마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부리와 이마 사이가 밝은 색이다. 

가슴지느러미 기저 전방과 입 사이에 짙은 회색 띠가 있으며 몸체 옆면 하부가 밝은 회색이

다. 등지느러미는 끝이 뾰족하다. 가슴지느러미는 끝부분이 얇다. 꼬리지느러미는 다소 굴곡

져 있고 벤 자리는 뚜렷하다. 주로 열대 지역에 서식하며 동중국해의 18℃ 이상의 따뜻한 수

역에 분포한다.

긴 부리를 가진 다른 돌고래와 혼동하기 쉽다. 몸체의 여러 곳에 수많은 점이 있는 것이 이 

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입술은 밝은 색이며 부리로부터 가슴지느러미까지 짙고 굵은 띠무늬

도 다른 종류와의 차이점이다.

11. 참고래 (Fin whale, Balaenoptera physalus)

체장 6~23m, 대왕고래 다음으로 크고, 주둥이가 뾰족하고 등지느러미가 크며 갈고리처럼 

40도로 휘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 등과 옆면은 짙은 회색 혹은 암갈색, 배면과 꼬

리, 가슴지느러미의 아랫면은 흰색이다. 오른쪽은 아래턱과 고래수염이 흰색인 반면, 왼쪽은 

검은색으로 비대칭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머리 후방의 등 쪽에 V자 모양의 회색 

띠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임신기간은 11~12개월이며 2~3년에 1회 출산한다. 전 세계 대양에 

분포하고 깊은 바다를 선호하며 따뜻한 곳은 피한다. 1980년 이전 우리나라 근해에 많이 분

포하였으나 과도 포획되었다.

대왕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와 혼동하기 쉽다. 체색, 머리 모양, 그리고 등지느러미

의 형태와 위치를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한다. 분기는 4~6m로 매우 좁고 높다. 잠수할 때 꼬

리를 보이지 않는다. 머리는 대왕고래에 비해서 훨씬 뾰족하고 등지느러미는 보리고래나 브

라이드고래에 비해서 뒤쪽에 위치해 있다. 가장 뚜렷한 단서는 머리의 무늬가 좌우 비대칭이

라는 점과 간혹 빨판상어 등에 의해 생긴 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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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참돌고래 (Common dolphin, Delphinus spp.)

체장 0.8~2.5m, 돌고래류의 대표적인 체형. 부리가 뚜렷하고 길다. 옆면에 등지느러미 아

래를 기점으로 전방에 황토색과 후방에 회흑색이 “X” 자로 교차하는 모래시계 무늬가 가장 

큰 특징이다. 모리시계 무늬 아래로 두 줄의 가는 황토색 띠가 있다. 긴부리참돌고래와 짧은

부리참돌고래 2종이 있다. 전자는 부리가 길고 부리와 이마 사이의 흰 띠가 가늘다. 외해에 

주로 분포한다. 2~3년에 1회 봄부터 가을까지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백 마리가 무리를 짓는다. 수면 위로 뛰어오르면서 유영한다. 물 튀김으로 먼 거리로부

터 관찰된다. 종 식별은 수면 위로 뛰어 올랐을 때 옆면의 황토색과 회흑색 모래시계 모양의 

무늬로써 쉽게 구분된다. 빠른 속도로 유영할 때에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한다. 무리성

과 밀집성이 강해서 수천 마리 이상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연중 분포

하며 봄, 가을에 가장 많다.

13. 큰바다사자(Eumetopias jubatus)

주로 북태평양 온대 및 한대 해역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겨울철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연안이나 울릉도 주변 해역에서 한두 마리씩 관찰된다.

최근에는 2010년 7월 강원도 동해 후포에서 어린 개체가 발견되었고, 제주에서는 2012년  

2월 비양도에 좌초되었다.

수컷의 평균체장은 3.3m, 암컷의 평균체장은 2.5m 정도이며, 체격이 거대하고 강하게 보

이며 바다사자보다 체격이 크다. 성숙한 수컷은 두개골 정수리에 볏 모양의 돌출이 있으나 

암컷과 미성숙 개체는 분명하지 않다. 

번식기의 수컷은 목과 어깨 부근에 길고 거친 갈기털이 늘어져 있다. 앞뒤지느러미는 매우 

길고 넓다. 성숙 개체의 체색은 등쪽으로는 담황 혹은 황갈색이나 배 쪽으로 갈수록 갈색으로 

어두워진다. 대부분의 기각류와 달리 젖었을 때의 색깔은 더욱 엷어져 회백색으로 보인다.

번식장소 주변의 해양에서 1년 내내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최대 30년 정도 생존한다. 일부

다처제로 한 마리의 수컷과 10여 마리의 암컷이 번식 집단을 구성하여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 

한대 해역의 외딴 섬에서 새끼를 낳는다. 때때로 어획기구 주변에 몰려서 어획된 어류를 섭

이하기도 한다. 어류, 오징어류, 조개류, 게류 및 다른 물개류의 새끼 등 다양한 먹이를 섭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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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큰바다사자

14. 점박이물범(Phoca vitulina largha)

점박이물범은 옅은 회갈색 바탕에 흑갈색 점무늬가 흩어져 있어 점박이물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머리는 둥글고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정면에서 보면 마치 귀여운 고양이

나 강아지처럼 보인다.

몸길이는 약 1.7m 내외로 암수간의 크기 차이는 적은 편이고, 체중은 80~130kg 정도로 성

인 남자와 유사한 덩치를 지니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는 보호색을 띠기 

위해 흰 배내털을 가지고 태어난다. 젖을 뗄 무렵 털갈이를 마치면서 어미와 비슷한 체색과 

점무늬를 가진다.

점박이물범의 점무늬는 개체마다 개수, 크기, 위치 등이 모두 달라서 사람의 지문처럼 개체

를 식별하는데 이용된다.

우리나라 서해는 약 만 년 전에 서해가 형성될 때 오오츠크로부터 이동하여 고립된 무리들

로 백령도가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1940년 초까지만 해도 8,000마리 이상 서식하였으나 상업적 포획과 연안개발에 따른 생태 

교란으로 인해 1980년대에 2,000여 마리로 급감하였으며 현재는 약 60여 마리만 남아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중 2~30마리가 백령도 주변 서식지에서 관찰된다.

먹이는 주로 까나리, 쥐노래미, 조피볼락 등의 어류와 갑오징어와 같은 두족류를 즐겨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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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설치한 통발이나 그물에 걸려 있는 어류와 갑오징어

를 훔쳐 먹을 정도로 영리한 동물이다. 훔쳐 먹는 어획물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물을 찢

어 훼손하고 찢어진 그물을 통해 이미 잡혀있던 어획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백령도 어민들

의 미움을 산다.

소리에도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생소한 뱃소리를 내는 선박이 접근하면 바위에 있

던 물범들은 물속으로 재빨리 피하는 반면 늘 듣던 익숙한 소리를 내는 선박이 접근하면 아주 

가까이 다가가도 물속으로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식을 취한다.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보하이의 랴오뚱만 유빙 위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고 젖을 뗄 무렵인 봄에 중국 산동반도나 백령도로 남하하여 여름을 지내며 다시 늦가을

이면 번식을 위해 랴오뚱만으로 북상하는 회유를 한다.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한 물범을 랴오뚱만에서 방류한 결과 백령도뿐만 아니라 남해와 동해

의 거제, 부산, 포항, 강릉 등지에서 관찰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한 마리씩 관찰되며 주로 어린 

수컷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번식 집단에 속하지 못한 어린 수컷이 홀로 지내면

서 성장하여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번식 집단에 다시 가입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1년 5월 중문해안가에 좌초된 점박이물범 역시 이런 회유경로 도중에 무리에서 이탈한 

개체가 밀려 내려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림 9. 점박이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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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혼획 및 좌초 고래 일람표

표 1. 제주도 근해에서 혼획 및 좌초 고래 일람표

년 월 일 고래명 전장 어구 읍면 지물 발견장소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84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3.10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95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3.10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3.15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55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10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15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10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6 24 남방큰돌고래 2.15 선망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동방 7마일

2000 7 22 미 분 류 2.50 정치망 한경면 　 금릉리 연안 120미터

2001 2 26 상 괭 이 1.57 좌초 우도면 　 우도면 천진리

2001 6 23 밍 크 고 래 4.50 통발 추자면 추자 해역 추자 해역

2003 7 5 남방큰돌고래 2.92 미상 　 　 제주

2003 7 9 밍 크 고 래 4.20 자망 중문동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남방 1.5마일  해상

2003 7 21 밍 크 고 래 5.40 기선저인망 표선읍 　 표선 남방 15마일 해상

2003 8 7 밍 크 고 래 7.20 선망 　 　
제주남방 약 40마일 해상
(243-6해구)

2004 1 28 남방큰돌고래 2.80 저인망 　 　
제주동방 100마일 해상
(1135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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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고래명 전장 어구 읍면 지물 발견장소

2004 1 28 남방큰돌고래 3.07 저인망 　 　
제주동방 100마일 해상
(1135해구)

2004 2 7 상 괭 이 1.65 좌초 도두동 도두항 동방파제 도두항 동방파제 앞  해안가

2004 3 4 상 괭 이 1.70 좌초 구좌읍 원계포구 해안가
하도리 원계포구 앞  
20m 해안가

2004 4 13 밍 크 고 래 7.10 선망 　 　 제주근해 2341해구

2004 5 10 밍 크 고 래 4.08 표류 성산읍 　 성산리 남동방 10마일  해상

2004 5 19 밍 크 고 래 5.60 표류 성산읍 　 성산리 남동방 10마일  해상

2004 5 31 밍 크 고 래 5.30 통발 구좌읍 세화항 세화항 북방  10마일 해상

2004 6 17 밍 크 고 래 5.20 통발 구좌읍 　 세화리 북방 6마일 해상

2004 7 27 남방큰돌고래 2.00 자망 한경면 차귀도 차귀도 서방  25마일 해상

2004 9 21 브라이드고래 　 좌초 애월읍 가문동 포구 가문동 포구  해안가

2004 11 25 밍 크 고 래 5.70 저인망 　 　 제주 서방 70마일 해상

2004 12 24 상 괭 이 1.75 연승 　 　 서귀포 남방 200마일 해상

2005 1 17 상 괭 이 2.20 좌초 구좌읍 방파제 서김녕리 해안가(방파제)

2005 1 17 상 괭 이 1.10 좌초 구좌읍 방파제 서김녕리 해안가(방파제)

2005 2 6 상 괭 이 1.83 좌초 애월읍 쇠머리 해안가 애월리 쇠머리 해안가

2005 2 23 남방큰돌고래 1.60 자망 중문동 중문해수욕장 중문해수욕장 남방 4마일 해상

2005 4 30 남방큰돌고래 2.30 저인망 　 　 제주 남동방 12마일 해상

2005 5 12 밍 크 고 래 5.70 통발 　 　 제주도 남방 해상

2005 5 14 밍 크 고 래 5.20 통발 대정읍 마라도 마라도 남서방 해상

2005 7 18 남방큰돌고래 2.60 선망 　 　
제주 남동방 30마일 해상
(244-1해구)

2005 12 18 상 괭 이 1.60 좌초 화북1동 곤을로 해안가
제주시 화북1동 곤을로
소재 해안가

2005 12 20 상 괭 이 1.60 좌초 애월읍 해안가 신엄리 해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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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고래명 전장 어구 읍면 지물 발견장소

2006 3 2 밍 크 고 래 5.40 안강망 　 　
죽도 남방 30마일 
(211-17해구)

2006 3 14 밍 크 고 래 4.80 미상 　 　 제주도 (3/15 울산에서 해체)

2006 5 14 밍 크 고 래 4.70 미상 　 　 제주도

2006 6 15 샛 돌 고 래 2.21 좌초 표선면　　 표선리  현대리조트 앞

2006 11 7 참 고 래 1.20 좌초 대정읍 　 제주도 모슬포

2007 1 8 상 괭 이 1.20 좌초 한림읍 　 한림읍 월령포구

2007 2 28 상 괭 이 1.60 좌초 한림읍 　
한림읍 한수리포구 
방파제 앞  갯바위

2007 3 6 남방큰돌고래 3.20 저인망 성산읍 　
제주 성산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2007 3 6 남방큰돌고래 3.20 저인망 성산읍 　
제주 성산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2007 3 6 남방큰돌고래 3.20 저인망 성산읍 　
제주 성산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2007 3 6 남방큰돌고래 3.20 저인망 성산읍　　
제주 성산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2007 3 6 남방큰돌고래 3.20 저인망 성산읍 　
제주 성산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

2007 4 3 남방큰돌고래 3.29 자망 표선면 　
제주 표선 남동방 
4마일 해상

2007 4 20 남방큰돌고래 2.40 통발 제주시 　
제주 제주항 북동방 
약 5마일 해상

2007 4 22 남방큰돌고래 2.50 자망 안덕면 　
안덕면 형제섬 남동방 
약  1.5마일 해상

2007 4 25 밍 크 고 래 4.40 통발 성산읍 　
제주 성산 신양 동방 
6마일 해상  (제주도)

2007 5 3 밍 크 고 래 5.60 통발 성산읍 　
제주 성산일출봉 동방 
약 5마일 해상  (제주도)

2007 5 11 밍 크 고 래 9.00 좌초 대정읍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해안가

2007 5 20 밍 크 고 래 5.50 통발 성산읍 　
제주 성산일출봉 동방 
3마일 해상  (제주도)

2007 5 27 밍 크 고 래 5.40 복합 　 　 제주 서귀남방 5마일 해상

2007 6 15 참 돌 고 래 3.00 좌초 구좌읍 　 제주시 구좌읍 한동포구

2007 6 19 밍 크 고 래 5.40 통발 성산읍 　
제주 성산일출봉 남동방 
7마일 해상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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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6 20 밍 크 고 래 4.75 통발 추자면 　
제주 추자면 장수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 (제주도)

2007 8 27 참 돌 고 래 2.70 연승 　 　 제주 서귀남방 40마일 해상

2007 11 12 상 괭 이 1.75 좌초 이호동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동방파제 백사장

2007 11 16 상 괭 이 1.60 좌초 구좌읍 　
제주시 종달 포구 인근 
전망대 앞 해안가

2008 1 25 상 괭 이 1.65 저인망 　 　 제주 근해상 조업중

2008 1 25 상 괭 이 1.50 저인망 　 　 제주 근해상 조업중

2008 2 29 큰 돌 고 래 2.94 좌초 구좌읍 　 월정리 월정 포구

2008 4 14 큰 돌 고 래 　 좌초 한림읍 　 한림읍 귀덕리

2008 7 9 큰 돌 고 래 　 표류 　 　 제주시 건입동

2008 8 20 들 쇠 고 래 　 좌초 조천읍 　 조천읍 북촌리

2008 8 11 큰 돌 고 래 2.15 정치망 구좌읍　　
종달리 해안경비초소 앞  
100m 해상

2008 12 23 밍 크 고 래 4.10 미상 　 　 제주도

2009 1 4 상 괭 이 　 좌초 애월읍 　 　

2009 1 19 밍 크 고 래 6.00 좌초 　 제주 근해 　

2009 1 19 상 괭 이 　 좌초 구좌읍 　 　

2009 1 19 밍 크 고 래 6.40 선망 　 앞바다 　

2009 2 11 상 괭 이 2.00 저인망 　 제주 근해 　

2009 2 11 상 괭 이 1.95 저인망 　 제주 근해 　

2009 2 15 브라이드고래 　 좌초 　 　 　

2009 3 2 남방큰돌고래 2.60 저인망 　 서귀포 　

2009 3 2 남방큰돌고래 　 저인망 대정읍 　 　

2009 3 5 상 괭 이 　 좌초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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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표선면 　 　

2009 5 1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표선면 　 　

2009 5 10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경면 　 　

2009 5 10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경면 　 　

2009 5 10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경면 　 　

2009 6 1 남방큰돌고래 　 표류 구좌읍 　 　

2009 6 24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림읍 　 　

2009 6 24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림읍 　 　

2009 7 31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성산읍 　 　

2010 4 17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한림읍 　 　

2010 4 25 남방큰돌고래 2.20 자망 구좌읍 동김녕리 연안 　

2010 5 13 남방큰돌고래 　 자망 한림읍 　 　

2010 5 13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애월읍 　 　

2010 5 15 남방큰돌고래 1.80 자망 한림읍 비양도 　

2010 6 26 큰 돌 고 래 1.50 좌초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부근 해안가

　

2010 7 25 미 분 류 2.00 좌초 안덕면
용머리 해안 끝단 
북쪽 백사장 조간대

　

2010 8 13 남방큰돌고래
　

정치망 구좌읍 　 　

2010 10 1 남방큰돌고래 2.30 정치망 조천읍 동포구 　

2010 10 29 상 괭 이 　 좌초 조천읍 　 　

2010 11 6 남방큰돌고래 2.50 자망 구좌읍 행원항 　

2010 11 19 상 괭 이 1.00 좌초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자이
펜션 앞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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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2 상 괭 이 1.30 표류 제주시　이호항 해상 　

2011 1 4 큰 돌 고 래 2.40 좌초 애월읍 곽지 포구 갯바위 　

2011 3 5 낫 돌 고 래 2.14 좌초 우도면 비양도 해안가 　

2011 3 6 상 괭 이 1.40 좌초 애월읍
포구-신엄
(해안도로 앞 갯바위)

　

2011 3 17 미 분 류 　 좌초 대정읍
영림수산 옆 
해녀탈의실 앞

　

2011 3 27 상 괭 이 1.20 좌초 구좌읍
월정풍력단지 앞 
해안가

　

2011 3 28 상 괭 이 1.00 좌초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하얀집 민박 주변

　

2011 5 18 점 박 이 물 범 　 좌초 서귀포시　 중문해안가
구조하여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사육 중

2011 6 10 남방큰돌고래 1.80 자망 남원읍 지귀도 　

2011 8 21 브라이드고래 8.16 자망 대정읍 　 　

2011 11 28 밍 크 고 래 3.75 정치망 애월읍
포구 앞 귀일어촌계 
정치망그물

　

2012 1 7 남방큰돌고래 1.80 좌초 구좌읍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앞 모래사장

　

2012 1 13 상 괭 이 1.40 좌초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상황실

　

2012 1 14 상 괭 이 1.20 자망 추자면 화도 　

2012 2 22 미분류고래류 2.50 좌초 대정읍
영림수산 옆 해녀   
탈의실 갯바위 30m

　

2012 2 23 상 괭 이 1.7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23 상 괭 이 1.6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23 상 괭 이 1.6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23 상 괭 이 1.5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23 상 괭 이 1.4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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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23 상 괭 이 1.4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23 상 괭 이 1.35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2 7 큰 바 다 사 자 　 좌초 한림읍　비양도 해안 　

2012 3 6 상 괭 이 1.10 좌초 애월읍
마녀와 빗자루호텔 앞 
해안도로

　

2012 3 12 상 괭 이 1.50 안강망 추자면 추자도 　

2012 3 26 미분류고래류 1.50 좌초 구좌읍
에너지연구소 앞 
해안가

　

2012 5 3 밍 크 고 래 3.00 좌초 성산읍
온평 해녀탈의실 
인근해안 바위틈

　

2012 5 18 남방큰돌고래 1.75 표류 구좌읍 김녕 방파제 　

2012 7 19 남방큰돌고래 2.50 좌초 안덕면 해안축구장 앞 해변 　

2012 8 26 뱀머리돌고래 2.00 표류 구좌읍 김녕 해변 　

2012 9 1 남방큰돌고래 1.50 표류 제주시　
삼양 화력발전소 
부근 

　

2012 12 23 상 괭 이 1.43 표류 제주시　
동한두기 구름다리 밑 
해안가

　

2012 12 29 상 괭 이 1.10 좌초 대정읍 신도2리 　

2012 12 29 남방큰돌고래 3.00 좌초 한림읍
비양도 코끼리바위 
근처 해안도로

　

2012 12 31 상 괭 이 1.40 표류 추자면 포구 내 　

2013 1 4 상 괭 이 1.50 좌초 애월읍 애월 한담 해안로 　

2013 1 18 상 괭 이 1.20 좌초 조천읍 해안가 　

2013 1 28 남방큰돌고래 2.60 좌초 한림읍 비양도 코끼리 바위 　

2013 2 6 상 괭 이 1.50 좌초 구좌읍 동동 해안 　

2013 2 6 상 괭 이 1.00 좌초 구좌읍 동동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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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5 상 괭 이 0.95 좌초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2013 2 20 상 괭 이 1.90 미상 애월읍 가문동 해상 　

2013 2 24 밍 크 고 래 5.90 자망 한경면 차귀도 　

2013 3 4 미분류고래류 2.80 좌초 한경면
신창해안도로
갯바위

　

2013 3 4 상 괭 이 1.62 좌초 한경면
신창해안도로
갯바위

　

2013 3 4 상 괭 이 1.50 좌초 애월읍 한담동 해변 　

2013 3 4 상 괭 이 1.60 표류 애월읍
애월 한담, 
한담공원 산책로

　

2013 3 10 상 괭 이 1.00 좌초 한림읍 곽지해수욕장 　

2013 3 31 상 괭 이 1.20 좌초 구좌읍
올레길(20코스)
시작 지점

　

2013 4 4 상 괭 이 1.70 좌초 안덕면 사계항 남경미락 　

2013 5 5 은행이빨부리고래 4.50 좌초 우도면 올레펜션 　

2013 5 5 은행이빨부리고래 1.50 좌초 우도면 올레펜션 　

2013 8 3 상 괭 이 2.00 좌초 대정읍 청정심해수산 　

2013 9 5 점박이돌고래 1.30 좌초 서귀포시　
법환 포구 
천지연 폭포 방향

　

2013 9 30 남방큰돌고래 2.50 좌초 구좌읍 김녕 서방파제 　

2013 11 8 상 괭 이 1.40 좌초 구좌읍
평대 해녀 
잠수촌 식당

　

2013 11 15 상 괭 이 1.46 표류 구좌읍 면수동 포구 　

2013 11 20 상 괭 이 1.50 좌초 애월읍 산책로 　

2013 12 16 상 괭 이 1.20 표류 조천읍　함덕 어촌계 　

2013 12 27 상 괭 이 1.60 좌초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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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2 상 괭 이 1.50 좌초 제주시
레포츠공원 
카페리 횟집

　

2014 1 15 밍 크 고 래 4.50 표류 구좌읍 월정 해변 　

2014 1 19 상 괭 이 1.50 좌초 조천읍
선진수산 앞 
해안가

　

2014 2 22 상 괭 이 1.50 표류 한림읍 한림항 　

2014 3 10 밍 크 고 래 7.50 좌초 대정읍
무인카페 앞 
해상 갯바위

　

2014 3 12 상 괭 이 1.94 자망 　 　 　

2014 4 30 상 괭 이 1.00 좌초 성산읍 광치기 해변 　

2014 5 28 상 괭 이 1.25 좌초 추자면
포구 옆 
자갈 해변

　

2014 6 7 남방큰돌고래 2.00 좌초 제주시
오션파크
펜션 앞 방파제

　

2014 6 10 남방큰돌고래 2.00 좌초 구좌읍 군함선(전망대) 앞 　

2014 6 29 남방큰돌고래 2.50 좌초 한림읍
한림빌라 
동측 해안가

　

2014 8 15 미분류고래류 1.50 좌초 구좌읍
백만불수산 앞 
해안가

　

2014 8 26 샛 돌 고 래 　 좌초 구좌읍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2014 9 3 미분류고래류 2.40 좌초 안덕면
화순금모래 
해변 백사장

　

2014 10 3 남방큰돌고래 2.42 표류 서귀포시 법환 포구 　

2014 11 22 상 괭 이 1.20 표류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2014 12 10 미분류고래류 2.00 좌초 대정읍 가파도 　

2014 12 19 상 괭 이 1.30 좌초 구좌읍 민물수산 앞 　

2014 12 23 상 괭 이 1.50 좌초 구좌읍
김녕해수욕장 
정치망횟집

　

2014 12 23 상 괭 이 1.34 좌초 애월읍 애월항 산책로 　

2014 12 24 상 괭 이 1.60 좌초 제주시　노인과 바다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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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 (1904~2014년)

표  2. 19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현황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균

 횟수 - - - - 2 22 103 124 80  9 - - 340 3.1

※ 1)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2) 8월, 7월, 9월 순으로 자주 내습한다. 3)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90%이며, 4) 아주 드물게 6월,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다. 

  

표  3. 연도별 태풍 발생 및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현황

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51   1 1 2 1 1 3 3(1) 2(1) 4(1) 1 2 21(3)

1952         3(1) 3(1) 5(1) 3(1) 6 3 4 27(4)

1953   1     1 2(1) 1(1) 6(1) 3 5 3 1 23(3)

1954   1   1   1 5(1) 5(2) 4 3 1 21(3)

1955 1 1 1 1   2 7(2) 6 4(1) 3 1 1 28(3)

1956     1 2   1 2 5(1) 6(3) 1 4 1 23(4)

1957 2   1 1 1(1) 1 4(1) 5 4 3   22(2)

1958 1   1 1 4 7 5 6(1) 1 4 1 31(1)

1959   1 1 1     2(2) 5(1) 5(4) 4 2 2 23(7)

1960     1 1 3 3(1) 10(2) 3 4 1 1 27(3)

1961 1 1   2(1) 3 4(1) 6(1) 6(1) 4(1) 1 1 29(5)

1962   1   1 2   5(1) 8(2) 4(1) 5 3 1 30(4)

1963     1   4(1) 4(1) 3(1) 5 4   3 24(3)

1964       2 2 7(3) 5(1) 6 5 6 1 34(4)

1965 2 1 1 1 2 3 5(1) 5(2) 8 2 2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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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66     1 2 1 4 10(2) 9(1) 4 3 1 35(3)

1967   1 2 1 1 1 7(1) 9 9 4 3 1 39(1)

1968     1 1 1 3(1) 8(1) 3(1) 5 5 27(3)

1969 1 1 1     3 4 3(1) 3 2 1 19(1)

1970   1       2 3(2) 6(2) 5 5 4 26(4)

1971 1 1 3 4 2 8 5(2) 6(1) 4 2 36(3)

1972 1 1 3 6(2) 5(1) 5(1) 5 3 2 31(4)

1973 7(2) 5(1) 2 4 3 21(3)

1974 1 1 1 1 4 4(2) 5(1) 5(1) 4 4 2 32(4)

1975 1 2(1) 4(1) 5 5 3 1 21(2)

1976 1 1 2 2 2 4(3) 4(2) 5(1) 1 1 2 25(6)

1977 1 1 3 3(1) 5(1) 5 1 2 21(2)

1978 1 1 3(1) 4 8(2) 5(1) 4 4 30(4)

1979 1 1 1 2 4 2(2) 6 3 2 2 24(2)

1980 1 4 1 4(1) 2(1) 6(1) 4 1 1 24(3)

1981 1 2 3(2) 4(1) 8(1) 4(1) 2 3 2 29(5)

1982 3 1 3 3(1) 5(2) 5(1) 3 1 1 25(4)

1983 1 3 5 2(1) 5 5 2 23(1)

1984 2 5(1) 5(2) 4 7 3 1 27(3)

1985 2 1 3(1) 1(1) 8(2) 5(1) 4 1 2 27(5)

1986 1 1 2 2(1) 3 5(1) 3(1) 5 4 3 29(3)

1987 1 1 2 4(2) 4(1) 6 2 2 1 23(3)

1988 1 1 3 2 8 8 5 2 1 31(0)

1989 1 1 2 2(1) 7(1) 5 6 4 3 1 32(2)

1990 1 1 1 3(1) 4(1) 6(1) 4(1) 4 4 1 29(4)

1991 2 1 1 1 4(1) 5(2) 6(2) 3 6 29(5)

1992 1 1 2 4 8(1) 5(1) 7 3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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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93 1 1 4(2) 7(1) 5(1) 5 2 3 28(4)

1994 1 1 2 7(2) 9(2) 8 6(1) 2 36(5)

1995 1 1 2(1) 6(1) 5(1) 6 1 1 23(3)

1996 1 1 2 5(1) 6(1) 6 2 2 1 26(2)

1997 2 3 3(1) 4(2) 6 4(1) 3 2 1 28(4)

1998 1 3 5(1) 2(1) 3 2 16(2)

1999 2 1 4(2) 6(1) 6(2) 2 1 22(5)

2000 2 5(2) 6(2) 5(1) 2 2 1 23(5)

2001 1 2 5 6(1) 5 3 1 3 26(1)

2002 1 1 1 3(1) 5(2) 6(1) 4 2 2 1 26(4)

2003 1 1 2(1) 2(1) 2 5(1) 3(1) 3 2 21(4)

2004 1 2 5(1) 2(1) 8(3) 3 3 3 2 29(5)

2005 1 1 1 1 5 5(1) 5 2 2 23(1)

2006 1 1 3(1) 7(1) 3(1) 4 2 2 23(3)

2007 1 1 3(2) 4 5(1) 6 4 24(3)

2008 1 4 1 2(1) 4 5 1 3 1 22(1)

2009 2 2 2 5 7 3 1 22(0)

2010 1 2 5(2) 4(1) 2 14(3)

2011 2 3(1) 4(1) 3(1) 7 1 1 21(3)

2012 1 1 4 4(2) 5(2) 3(1) 5 1 1 25(5)

2013 1 1 4(1) 3 6(1) 8 6(1) 2 31(3)

2014 2 1 2 2 5(3) 1 5 2(1) 1 2 23(4)

30년평균 
1981~2010

0.3 0.1 0.3 0.6 1.0
1.7 

(0.3)
3.6 

(0.9)
5.9 

(1.0)
4.9 

(0.7)
3.6 

(0.1)
2.3 1.2

25.6 
(3.1)

10년평균 
2001~2010

0.3 0.1 0.2 0.5
1.4 

(0.1)
1.7 

(0.3)
3.1 

(0.7)
5.5 
(1)

4.4 
(0.4)

2.9 2.0 0.9
23.0 
(2.5)

※ (   )안의 숫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수임.

※ 위 표는 태풍 발생 일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30년 연평균과 10년 연평균은 해당 기간 전체의 태풍 수를 대상으로 산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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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면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연안 및 근해에서 혼획 또는 좌초된 포유류를 조사한 결과, 

총 186마리가 집계되었는데, 그 중에서 남방큰돌고래(56마리), 밍크고래(30마리), 상괭이(69

마리)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연안을 벗어나지 않은 채 먹이활동을 하는, 색이회유(索餌回遊, feed-

ing migration)와 출산, 보육 등 일생을 제주바다를 근거지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치망그물 속

의 먹이를 쫓아서 들어가서 사망하여 혼획되기도 하고, 동료들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어 사망

하여 좌초되기도 한다.

밍크고래는 제주바다를 통과하다가 어부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항해하는 선

박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고 사망하기도 하는데 주로 1년에 1회 봄철에 황해 및 동해남부에서 

출산한다. 적도에서 극해까지의 전 대양에 분포한다. 여름에는 동해 북부 및 오호츠크해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겨울에는 동중국해 남부 및 적도 부근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중 관찰되고 봄과 가을이 주 회유기이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주로 봄

철에서 가을까지 많이 좌초 또는 혼획되고 있고 간혹 겨울철에도 혼획되고 있다.

상괭이들은 좌초된 장소가 대부분 서부에서 북부 해안인데 이는 상괭이가 주로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에 대량 서식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해상에서 유영할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과 추진력이 

타 돌고래보다 느리기 때문에 항해하는 선박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래류에 비해 바다사자 같은 포유류의 혼획 또는 좌초의 빈도가 작은 이유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습성과 서식환경, 즉 온도와 먹이생물의 분포로 인한 원인이 아닐까 판단된다.

한편, 태풍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2.5개가 한반도에 영

향을 주고 있고, 월별로는 역시 7, 8, 9월이 2.1개로 84%를 차지하는데 이 기간 중 혼획 및 좌

초된 고래류는 25마리로 전체 186마리의 13%를 차지할 뿐이었다. 따라서 태풍발생시기와 좌

초 및 혼획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태풍의 영향이 거의 없는 1월부터 

6월까지가 125마리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뱀머리돌고래, 브라이드고래, 샛돌고래, 은행이빨부리고래, 점박이돌고래, 참돌고래, 참고

래, 큰돌고래는 비록 혼획과 좌초는 적었던 고래류였지만 제주의 지형학적인 위치 또는 해양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견될 수도 있고 아울러 점박이물범과 큰바다사자 같은 포유류 등도 언

제든지 혼획, 좌초될 수 있는 종들로 이들 외에도 멸종위기종, 보호종들도 가능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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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할 수 있다. 

최근 국외에서는 풍력발전과 해양포유류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Dolman,et.al.,2003; 2007). 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단기간의 영향으로는 건설 이전 해저 암

반을 조사하기 위한 탄성파 조사로 인해 해양포유류의 청각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풍력발전 시설을 공사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있다. 또한 

공사 기간 중 증가하는 선박 운항과 해수의 탁도 증가와  노후 시설의 해체작업 시 사용하는 

폭발물에 의한 소음 등이 단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양포

유류의 서식처 내에 반영구적인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서식처 교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풍

력발전 작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소음과 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수중 케이블을 통해 전자기장이 발생하여 감각기관에 교란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풍력발

전 운영에 따른 선박이나 시설물과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래류를 유인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제주에서도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읍 수원리 해상 5.5km에 

4,700여억원을 투자해 3.8MW 규모의 풍력발전기 28기(총 100.8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섯 차례의 심의 끝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는데 제주도의회에서 주민과의 

협의 불충분으로 상정이 보류되어 있다.

심의내용 중 ‘사업지구에서 해안까지 서식하는 해양포유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

시’라는 항목이 있다. 제주돌고래(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다른 고래와 포유류에 대한 모니

터링이 단순히 사업지구에서 해안까지에 한정되지 않고 전 제주도 연안에서의 서식환경의 

변화라는 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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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서식하는 
올빼미과(Family Strigidae)의 분포 특성

김  완  병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올빼미류 습성

올빼미류(Strigiformes) 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2과(가면올빼미과 Tytonidae, 올빼미과 

Strigidae)  27속 252종이 분포한다(clements, 2007; del Hoyo et al., 1999). 우리나라에서 기

록된 올빼미류는 가면올빼미과 1종, 올빼미과 10종 등 모두 11종이며(한국조류학회, 2009; 박, 

2014), 제주도에서는 올빼미과 8종이 관찰기록되었다(원, 1981; 박, 1998; 강 등, 2009; 김 등, 

2011b; 박, 2014). 이 올빼미과의 분류군은 몸 크기가 12~75cm로 다양하며, 극지방과 사막을 

비롯하여 전 대륙에 골고루 분포하며, 주로 숲이나 산악 환경을 선호한다(del Hoyo et al., 

1999). 

올빼미과 조류의 외형을 보면, 두 눈이 정면을 향하고 있고 귓깃이 발달해 있다. 머리가 몸

집에 비해 큰 편이며, 부리는 강하고 갈고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발톱이 날카롭고 꼬리와 

부척은 짧은 편이다.

올빼미과의 먹이는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로 밤에 먹이활동

을 하며, 낮에도 먹이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보통 올빼미류는 먹이를 포식한 후에, 소화하기 

어려운 배설물을 입 밖으로 토해내는데, 이 배설물인 펠릿(Pellets)은 먹잇감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먹이자원으로는 나방류와 같은 곤충류, 개구리류, 뱀류, 작은 조류, 들쥐류, 박쥐류 

등이며, 몸집이 큰 수리부엉이는 꿩, 토끼, 다람쥐와 같은 먹잇감을 낚아채기도 한다.

올빼미과의 조류 둥지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나무 구멍, 딱따구리류가 파놓은 구멍, 다른 동

물의 둥지, 인공 둥지 등을 이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둥지를 재이용하기도 한다(del Hoyo 

et al., 1999).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수리부엉이는 내륙과 섬의 암벽에서 번식하기도 한다(김 

등, 2011a; 박, 2014). 제주도는 농경지를 비롯하여 인가 주변의 숲, 곶자왈, 한라산 계곡림 등

에서 올빼미류가 관찰되지만, 둥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보통 올빼미과의 조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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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간의 이동성이 적고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소쩍새, 솔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이 등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일부 조류는 계절적 이동성을 보인다.

 한편, 제주에서 올빼미과에 대한 연구로는 제주도 또는 특정 지역의 조류상을 기록하거나 

부상 조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단편적인 보고가 주를 이루며(김은미 등, 2010), 번

식생태나 이동경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 도래 현황 

 제주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올빼미류의 조류를 생활형으로 구분해 보면(표 

1) 텃새는 큰소쩍새, 수리부엉이, 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등 4종이며, 이 중 제주도에서 확인

되는 종은 큰소쩍새와 수리부엉이 종이다. 큰소쩍새는 텃새집단보다는 겨울철 집단이 상대

적으로 많은 편이며, 수리부엉이는 울음소리에 의해 확인될 뿐 아직까지 야생에서 촬영되거

나 번식 기록이 없다(강 등, 2009). 여름철새는 소쩍새, 솔부엉이 등 2종으로 제주도에서도 

모두 확인된다. 소쩍새와 솔부엉이는 제주도에서 적은 수가 번식하며, 번식하는 집단보다는 

봄과 가을에 이동하는 개체들이 많은 편이다(강 등, 2009). 주로 곶자왈, 중산간 숲, 도서, 도

심지 등에서 관찰되며, 일부 개체는 겨울철에도 확인되기도 한다. 겨울철새는 큰소쩍새, 칡부

엉이, 쇠부엉이 등 3종으로, 제주도에서도 흔하지 않게 관찰된다. 칡부엉이와 쇠부엉이는 숲

이 발달한 곳보다는 숲 외연부, 철새도래지의 갈대밭, 농경지 등 앞이 트인 곳에서 단독으로 

먹이활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길잃은새는 가면올빼미, 금눈쇠올빼미 등 2종으

로, 제주도에서는 금눈쇠올빼미 1종만이 확인되었다. 금눈쇠올빼미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을

철에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으나(박, 2014), 제주도에서는 2004년 10월 서귀포시 표

선면에서 송인혁(제주시청 공보계)씨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다.

개체군의 출현빈도를 보면(표 1), 가면올빼미가 가장 드물며, 다음으로 흰올빼미, 긴점박이

올빼미, 금눈쇠올빼미가 드문 편이며, 다음으로 수리부엉이, 올빼미, 칡부엉이, 쇠부엉이 순

이다. 그리고 큰소쩍새, 소쩍새, 솔부부엉이는 비교적 흔하게 도래하는 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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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도래하는 올빼미류(Strigiformes) 조류 현황 

No. 국    명 학    명 한국 제주도 출현빈도1) 생활형2)

1 가 면 올 빼 미  Tyto longimembris ○ - Vag

2 큰 소 쩍 새  Otus bakkamoena ○ ○ +++ WV, R

3 소 쩍 새 Otus sunia ○ ○ +++ SV

4 흰 올 빼 미 Bubo scandiacus ○ + Vag

5 수 리 부 엉 이 Bubo bubo ○ ○ ++ R

6 올 빼 미 Strix aluco ○ ○ ++ R

7 긴점박이올빼미 Strix uralensis ○ + R

8 금눈쇠올빼미 Athene noctua ○ ○ + PM, Vag

9 솔 부 엉 이 Ninox scutulata ○ ○ +++ SV

10 칡 부 엉 이 Asio otus ○ ○ ++ WV

11 쇠 부 엉 이 Asio flammeus ○ ○ ++ WV

계 11종 8종

1) 출현빈도 : 다른 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드물다), +(드물다), ++(흔하지 않다), +++(흔하다)로 구분하였다.

2) 생활형 :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도래하는 경향을 기준으로 R(Resident, 텃새), WV(Winter visitor, 겨울철새), PM(Passage 

migrant, 나그네새), Vag(길잃은새, Vagrant)로 구분하였다.

3. 번식 현황
 

제주도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올빼미과의 조류는 둥지 장소로 주로 고목의 나

무 구멍이나 딱따구리의 구멍을 이용하며, 수리부엉이는 암벽의 선반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

다. 한국에서 번식이 확인된 종은 큰소쩍새, 소쩍새, 수리부엉이, 올빼미, 긴점박이올빼미, 금

눈쇠올빼미, 솔부엉이 등 7종이다(원, 1981; 박, 2014; 조, 2015). 제주도에서는 큰소쩍새, 소

쩍새, 솔부엉이 등 3종이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 등, 2009). 큰소쩍새는 주로 겨울

철에 도래하지만, 아주 드물게는 번식하기도 한다. 소쩍새와 솔부엉이는 비교적 흔한 여름철

새로 곰솔림, 곶자왈, 계곡림 등에서 번식하며, 간혹 둥지에서 이탈한 어린 개체들이 관찰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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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보호종 

우리나라에서 서식하고 있는 올빼미과 중에서 법적 보호조류로는 모두 7종이다(표 2). 천

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류는 큰소쩍새, 소쩍새, 술부엉이, 올빼미, 솔부엉이, 칡부엉이, 쇠부엉

이 등 7종이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은 수리부엉이 1종이다.

표  2. 제주도에 분포하는 오리류의 법적 보호조류 현황

No. 국    명 학    명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1 큰 소 쩍 새 Otus bakkamoena 324-7

2 소 쩍 새 Otus sunia 324-6

3 수 리 부 엉 이 Bubo bubo Ⅱ 324-2

4 올 빼 미 Strix aluco 324-1

5 솔 부 엉 이 Ninox scutulata 324-3

6 칡 부 엉 이 Asio otus 324-5

7 쇠 부 엉 이 Asio flammeus 324-4

5. 종별 주요 특징 및 도래 현황

1) ‌�큰소쩍새 Otus bakkamoena Collared Scops Owl オオコノハズク 领角鸮 텃새

(R/r), 겨울철새(WV/uc)

【특          징】�	‌� 소쩍새보다 몸집이 조금 큰 편으로 제주에서 번식하는 개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7호. 

【박물관 표본】	‌� 1988년 1월 24일 용담동 1개체, 1987년 5월 17일 아라동 1개체, 1988년    

1월 24일 용담동 1개체, 1994년 11월 21일 조천읍 제동목장 1개체, 1995년 

3월 29일 사라봉 1개체, 2003년 6월 25일 하도리 1개체, 2005년 12월 20일 

서귀포시 1개체



 | 학예조사연구 | 111

【제주도 분포】	‌� 인가 주변의 곰솔림, 저지대의 곶자왈과 계곡림에서 관찰된다. 겨울철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2) 소쩍새 Otus sunia Oriental Scops Owl コノハズク 紅角鸮 여름철새(SV/sc)

【특          징】	‌� 몸 색깔이 갈색형이나 적색형이 있는데, 제주에서는 모두 관찰된다. 제주

도에서는 흔하지 않게 번식하는 여름철새이며, 봄과 가을에는 한반도를 지

나가는 개체군들이 관찰되기도 한다. 번식은 주로 나무 구멍을 이용하며 

큰오색딱따구리가 파놓은 구멍이 좋은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6호. 

【박물관 표본】	‌� 1980년 6월 3일 영실 1개체, 2003년 2월 25일 남원읍 1개체, 2003년 5월 

28일 대정읍 1개체, 2003년 3월 27일 구좌읍 하도리 1개체, 2007년 4월 19

일 제주시 1개체

【제주도 분포】	‌� 인가 주변의 곰솔림, 저지대의 곶자왈, 계곡림 드물게는 한라산 영실 숲속

(1,400m)에서도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간혹 도심지에서 확인되며, 이

동시기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하여 탈진되거나 차량과 충돌하여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3) 수리부엉이 Bubo bubo Eurasian Eagle-Owl ワシミミズク 雕鸮 길잃은새(Vag)

【특          징】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올빼미류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암벽이나 숲에서 번식하는 텃새이다. 2009년 5월 한라수목원 수목원 인근

에서 울음소리가 확인된 바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번식한 사례는 

없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2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Ⅱ급.

【박물관 소장】	‌� 1980년 5월 7일 서귀포시

【제주도 분포】	‌� 인가 주변의 곰솔림, 저지대의 곶자왈과 계곡림에서 관찰된다. 겨울철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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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빼미 Strix aluco Tawny Owl チョウセンモリフクロウ 灰林鸮 길잃은새(Vag) 

【특          징】	‌� 귀깃이 없는 둥근 머리를 갖고 있다. 가슴과 배에 가로줄이 섞인 세로줄 무

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목이 발달한 숲에서 번식하는 습성이 있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1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Ⅱ급.

【제주도 분포】	‌� 1995년 2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송순창씨에 의해 확인되었을 뿐이다.

5) 금눈쇠올빼미 Athene noctua Little Owl コキンメフクロウ 纵纹小鸮 길잃은새(Vag)

【특          징】	‌� 흰색의 눈썹선과 노란색의 홍채가 뚜렷하다. 한반도 중부 이북에서 드물게 

번식하지만, 그 이남에서는 겨울철에 소수 관찰된다. 

【제주도 분포】	‌� 2004년 10월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송인혁씨에 의해 처음 촬영되었다.

6) 솔부엉이  Ninox scutulata Brown Hawk Owl アオバズク 鹰鸮 여름철새(SV/sc)

【특          징】	‌� 여름철새로 저지대의 숲 속에서 번식하며 곰솔림, 곶자왈, 한라산 계곡 산

림 등에 도래한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3호.

【박물관 표본】	‌� 1999년 4월 30일 제주시 이도동 1개체, 2005년 6월 5일 제주도 1개체, 

2010년 4월 30일 제주시 연동 1개체, 2011년 11월 14일 제주시 이도1동 1

개체

【제주도 분포】	‌� 도심지, 곶자왈, 저지대의 곰솔림이나 계곡 산림 등에서 볼 수 있으며, 해

발 800m 이상에서는 관찰하기가 힘들다. 제주도까지 날아오면서 도심지 

건물이나 도로상에서 차량과 충돌하면서 희생되는 개체가 많으며, 2006년 

7월에는 태풍으로 둥지에서 이탈되거나 어미새를 잃은 경우가 있었다.

7) 칡부엉이  Asio otus Long-eared Owl トラフズク 长耳鸮 겨울철새(WV/r)

【특          징】	‌�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으며, 야행성으로 좀처럼 확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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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제주도에는 나무 구멍이 발달한 고목이 빈약하여 수리부엉이와 같이 

몸집이 큰 부엉이류들이 서식하기에는 힘들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5호.

【박물관 표본】	‌� 1980년 1월 12일 어승생악 1개체, 1982년 2월 27일 제주시 연동 1개체, 

1987년 1월 20일 제주지 월평동 1개체, 1987년 5월 17일 아라동 1개체

【제주도 분포】	‌� 쇠부엉이와 마찬가지로 출현 기록이 적은 편으로, 저지대의 농경지, 곰솔

림, 곶자왈 그리고 계곡림에서 월동하는 것이 관찰된다. 

8) 쇠부엉이 Asio flammeus Short-eared Owl コミミズク 短耳鸮 겨울철새(WV/r)

【특          징】	‌�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새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갯벌 습지나 갈대밭 등에

서 관찰된다. 칡부엉이에 비해 귓깃이 짧은 편이다.

【희    귀    성】	‌� 천연기념물 324-4호.

【표 본  정보】	‌�‌� 1980년 3월 18일 노형동 1개체

【제주도 분포】	‌� 아직까지 제주도에서 출현 기록이 많지 않은 편이다. 주로 철새도래지의 

갈대밭이나 농경지와 숲 외연부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6. 올빼미과 조류의 보호방안

대부분 주간에 조류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행성 조류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

이다(김 등, 2011a). 낮에는 활동을 자제하는 습성 때문에 울음소리, 반응조사, 무인감지기 등

을 통하여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올빼미류 조류의 서식지는 숲과 외연부, 농경지, 평지, 도심지, 동굴 등 다양하다(del Hoyo 

et al., 1999; 김 등, 2012; 박, 2014). 제주도에는 해안절벽에서부터 농경지, 곶자왈, 계곡림에 

이르기까지 올빼미류의 잠재적 서식지가 많은 곳으로, 특히 농지전환, 산림벌채 등과 같은 인

위적인 개발로 인해 숲의 다양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동굴의 내부는 온도가 일정

하게 유지되는 공간으로, 특히 혹독한 겨울에는 야생동물의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특히 산

림 내의 동굴은 올빼미의 안정적인 휴식처로 좋은 서식처이기 때문에(김 등, 2012), 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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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굴이나 갱도는 올빼미과 조류의 휴식처나 잠자리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

주의 주요 동굴들의 올빼미과 조류의 서식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동굴 입구의 산림 훼손과 사

람들의 출입 그리고 시설물의 설치 등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올빼미류는 숲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나무 구멍뿐만 아니라 인공둥지를 이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올빼

미류의 번식을 위한 인공둥지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도에 도래하는 올빼미류는 대부분 계절에 따른 이동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탈진하거나 로드킬로 희생되는 개체들이 많다. 차량 충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

로개발로 발생하는 공한지에 인공숲이나 키가 큰 가로수 숲길을 조성해주는 것도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주도는 태풍의 이동경로상에 있기 때문에, 올빼미류들이 간혹 번식기에 폭퐁우로 

인하여 둥지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최근 3년간 혹독한 날씨와 충돌 사고로 제주야

생동물구조센터에 접수된 올빼미류를 포함한 야생조류들이 신속한 구조 체계를 통하여 자연

으로 방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같은 전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야행성 조류인 올빼미류의 도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구

조센터의 구조 활동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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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어유적의 복원^정비에 대한 제언                     

 박  용  범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Ⅰ. 서언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제주의 방어유적’이란 전시명

칭으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별전에는 제주시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의 후원 아

래 그 동안 조사된 제주시 지역의 방어유적인 봉수(烽燧), 연대(煙臺), 환해장성(環海長城)의 

현황사진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특별전을 기획한 이유는 봉수와 연대, 환해장성 등의 방어유적은 각종 개발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벗어난 형태로 복원되고 있고, 제주목관아를 비롯한 

제주성지 등 주요 유적의 복원과 정비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이

었다. 이에 제주성을 중심으로 유기적이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요새와도 같았던 조선시대의 

방어유적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Ⅱ. 방어유적 연혁
 

개설

고려 후기인 14세기 중엽부터 우리나라에 출몰한 왜구는 동^서^남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

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연해에 접근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진보(鎭堡)

나 성곽(城郭) 등의 군사시설을 축조하였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의 산 정상에는 봉수   

(烽燧)를 설치하여 바다를 경계함으로써 해안 방어를 튼튼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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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조선에 이르는 시기에 왜구들의 제주 침범 기록을 통계로 보면, 1316년(충숙왕 

3)에서 1556년(명종 11)에 이르는 240년 동안에 30차례가 훨씬 넘는다.

제주도의 해안지역은 고려 말과 조선초기부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수군의 포진이 해안

선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는데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시설은 3읍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요약될 수 있다. 

3읍성

읍성(邑城)은 지방관이 파견되어 다스렸던 행정과 군사 목적을 동시에 갖춘 읍치의 성이

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제주읍성^정의현성^대정현성이 설치되었다. 

읍성에는 보편적으로 옹성(甕城)^해자(垓字)^치(雉)^여장(女墻)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에 다시 두르는 성이다. 해자는 성벽을 따라 두르는 인

공연못으로 제주에서는 토양 특성상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 대신 가시덤불을 채워 넣기도 

하였다. 옹성은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에 다시 두른 성이다. 해자는 성벽 밖을 두른 

인공 연못으로 성벽 앞에 설치된 또 하나의 장애물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 토양은 특성상 물

이 잘 빠지기 때문에 물 대신 가시덤불을 채워 넣기도 했다.

치는 성벽에 달라붙는 적병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끔 성벽 

일부 구간을 앞으로 돌출시킨 구조물이다. 여장은 적의 화살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위에 낮게 세운 담이다.

9진

9진(鎭)은 제주의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된 화북진^조천진^별방진^수산진^서귀진^모슬진

^차귀진^명월진^애월진을 말하며, 방호소라고도 불린다. 본래 진은 변방의 방어를 위하여 

북쪽 변방과 남부 해안지대에 구축한 군사 행정구역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특히 왜구를 방

어하기 위해 주로 남부 해안지대에 많이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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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와 연대

제주의 봉수는 25개소, 연대는 38개소가 있었다. 봉수는 봉(烽, 횃불:밤)과 수(燧, 연기:낮)

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시설이다. 군사 목적으로 봉수를 사용한 것은 고려시

대부터였다. 제주에서 봉수와 연대 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본격적인 군사적 통신 시설

로 사용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의 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봉수제는 세종 29년(1447) 경에 확립되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평시에는 1개, 황당선(荒唐船)이 나타나면 2개, 지경에 가까이 오면 3개, 지경을 범하면 4개, 

접전하게 되면 5개를 올렸다. 신호체계는 기본적으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전달하

였다. 그러나 안개 및 구름이 끼거나 비바람이 불 때는 나팔이나 천아성(天鵝聲) 등의 각성(

角聲)^화포(火砲)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봉졸(烽卒)들이 차례로 달려가서 보고하였다.

각 봉수에는 6명의 별장과 12~36명의 봉군이, 연대에는 6명의 별장과 12명의 연군(혹은 직

군)이 배치되었다. 별장 2명과 봉군(연군) 4명 내지 12명이 1조로 구성되어 3교대로 근무하

였다. 

환해장성

환해장성은 제주도 연안에 둘러져 있는 성을 말한다. 고려 원종 11년(1270)에 삼별초가 진

도를 근거지로 삼아 고려 조정에서는 영암부사 김수(金須)와 장군 고여림(高汝霖)을 제주도

로 보내어 삼별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여 환해장성을 쌓았다. 한편 삼별초에게 패한 

뒤에는 관군을 방어하기 위해 삼별초가 환해장성을 계속 축조하였다.

환해장성은 주위가 3백리라고 하지만 연속해서 해안선을 따라 쌓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부

터 적이 상륙하기 쉬운 곳에만 방어의 목적으로 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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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주시 지역 방어유적 복원^정비 현황

제주시는 1970년대부터 방어유적에 대한 복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0년대에 집중적인 

복원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루어진 복원은 당시 원형에 대한 고증이나 기초적인 조사 없

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대부분이 원형과 달리 복원되었다.    

연대는 봉수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의 침략 때에 자체적으로 응전하고 방어해야 하기 때

문에 통신기능과 요새적인 기능을 같이 수행하였다. 거화시설인 연대(煙臺)나 연소실(燃燒室)

을 비롯하여 방어시설인 호(壕)와 방호벽(防護壁), 봉수군의 생활시설인 주거용 건물과 고사 

(庫舍)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갖추게 된다. 방호벽은 방화장(防火墻)^방화벽(防火壁) 혹은 

방화석축(防火石築)이라고 하며 흙이나 돌로 담장처럼 두른 것이다. 따라서 방호벽은 봉수대

에 근무하는 봉수군이 짐승으로부터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거나 혹은 항시 불을 다루므로 거

화시 실수로 불이 산 아래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방화용 시설물이다. 

현재 복원된 제주지역 연대는 천편일률적으로 석축을 쌓아 올린 제단과 같은 형태의 모습

으로 위와 같은 시설들은 찾아 볼 수 없다.

제주시 지역 연대에 대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

표  1. 제주시 연대 현황

명칭 보존상태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별도연대 복원 화북동 1537 지정
1999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조천연대 복원 조천읍 조천리 2980-4 지정
1975, 2005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왜포연대 복원 조천읍 신흥리 784 지정
2004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진입로 미확보

함덕연대 원형유지 조천읍 함덕리 3276 지정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잡목이 우거져서 
형태를 조망하기 힘듦

무주연대 훼손 구좌읍 월정리 1400-5 비지정 표지석 설치

좌가연대 복원 구좌읍 한동리 1683-1 지정
2001년 복원. 
고증없이 연소실과 방호벽 복원

1) 제주시·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제주시 연대·봉수 및 환해장성 정비·활용계획』 p.29~57의 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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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보존상태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입두연대 훼손 구좌읍 평대리 161 비지정 표지석 설치

종달연대 복원 구좌읍 종달리 449-1 지정
2001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수근연대 복원 용담3동 2290 지정
1978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조부연대 복원 외도2동 1974-1 비지정
2010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남두연대 복원 애월읍 신엄리 2780-1 지정
1977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애월연대 복원 애월읍 애월리 1970-2 지정
1987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귀덕연대 일부복원 한림읍 귀덕리 1178-2 지정 지대석만 남음

우지연대 복원 한림읍 귀덕2리 3977 지정
1976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죽도연대 훼손 한림읍 한수리 912-1 비지정 흔적 없음

마두연대 훼손 한림읍 한림리 1378-1 비지정 흔적 없음

배령연대 복원 한림읍 금릉리 1603 지정
2005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원형과 달리 복원됨

대포연대 훼손 한림읍 금등리 807-2 비지정 흔적 없음

두모연대 복원 한경면 두모리 2606 지정
2004년 복원. 
연소실과 방호벽이 복원되지 않음

우두연대 훼손 한경면 용수리 4213 비지정 안내판 설치. 정면 일부만 남음

봉수의 축조형태는 둥글게 흙을 쌓아 올려 그 위에 봉덕시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밑에는 

2중의 둑(외호, 내호)으로 축조되었다.

연대는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나 제주도내 봉수는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

가 없어 보존 및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봉수는 관에서 주도한 전망대^탐방로가 

세워져 있거나 군사^경비 시설이 설치되어 파괴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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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주시 봉수 현황

명   칭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사라봉수 제주시 건입동 387-1 비지정 1989년에 해체 보수됨. 연대처럼 석축으로 잘못 복원됨

원당봉수 제주시 삼양1동 700-3 비지정 넝쿨과 잡목으로 우거진 상태

서산봉수 조천읍 북촌리 2683 비지정 봉수 자리에 경비대 레이더 기지가 있음

입산봉수 구좌읍 동김녕리 1043 비지정 봉수 자리에 묘가 자리함

왕가봉수 구좌읍 한동리 2792-42 비지정 봉수 자리가 경장지 정리작업으로 훼손됨

지미봉수 구좌읍 종달리 산4 비지정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도원봉수 도두동 산3 비지정 표지석 설치됨. 정상부에 전망대 설치

수산봉수 애월읍 수산리 산1-12 비지정 봉수 자리에 경비대 시설이 자리함. 상부 토단이 일부 확인됨

고내봉수 애월읍 고내리 산3-1 비지정 봉수 자리에 오름탐방로 개설.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도내봉수 애월읍 금성리 1149-28 비지정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만조봉수 한림읍 상명리 산5 비지정 봉수 자리에 전망대 설치. 형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음

당산봉수 한경면 고산1리 산12 비지정 봉수 자리에 해안 초소가 설치

환해장성은 2000년대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다. 복원 위주로 급격하게 정비되었기에 정확

한 조사나 고증 없이 복원사업이 이루어졌다. 문화재를 지정할 당시에 가장 잘 남아 있던 지

역을 중심으로 문화재 지정과 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지정된 문화재가 가

장 원형을 상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환해장성은 제주 전 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해안도로 개설, 양어장 증^개

축, 각종 건축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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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제주시 환해장성 현황

명   칭 보존상태 소    재    지 지정여부 현  실 태

한 동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구좌읍 한동리 1694-1 일대 지 정
2004, 2006, 2008년 복원. 
이질감이 있는 석재로 복원됨

행 원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구좌읍 행원리 80-3 일대 지 정 해안경비초소가 있음, 주변 환경정비 필요

동 복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구좌읍 동복리 687-5 일대 지 정 2004년 복원

북 촌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조천읍 북촌리 393-3 일대 지 정 펜션 및 양어장 있음. 주변 환경정비 필요

삼 양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삼양3동 2622-1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별 도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화북1동 1533-1 지 정
2001~2004년 복원. 
연도별 구간마다 이질감이 있는 석재로 복원됨

곤 을 동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화북1동 4363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애 월
환 해 장 성

일부 
훼손

애월읍 애월리 1947-4 일대 지 정 주변 환경정비 필요

하 도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구좌읍 하도리 395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평 대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구좌읍 평대리 515-11 일대 비 지 정 2개 구간. 해안도로와 양어장 인접

월 정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구좌읍 월정리 730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함 덕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조천읍 함덕리 3283-3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조 천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조천읍 조천리 905-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신 흥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조천읍 신흥리 913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와 양어장 인접

신 촌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조천읍 신촌리 2375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고 내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애월읍 고내리 1233 일대 비 지 정 양어장 주변

귀 덕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한림읍 귀덕리 308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수 원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한림읍 수원리 1014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금 능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한림읍 금능리 1619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월 령
환 해 장 성

일부 
잔존

한림읍 월령리 342 일대 비 지 정 해안도로 인접. 올래길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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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원 방향 및 향후 과제 

최근 몇 년간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문화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었다. 제주

지방기상청을 신축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지방기상청과 과거 공신정(拱辰亭)의 복

원을 주장하는 지역 학술문화단체 간에 공방이 벌어졌었고, 결국 제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와 협의하여 공신정 복원 부지를 내어주고 신축하는 위치를 일부 이전하고 규모를 축소하여 

2015년 초에 건립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신정지는 과거 제주성의 대표적인 누정이

었다. 

공신정의 역사가 곧 제주성 수난의 역사이며, 복원을 둘러싼 논란과 진행결과가 바로 문화

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공신정은 원래 1653년(효종 4) 목사 이원진이 산지천 하류의 무너진 북수구를 복구하면서 

그 위에 문루를 세워 공신루(拱辰樓)라 한 것이 처음이다. 공신루는 1808년(순조 8)에 한정운 

목사에 의해 중건되면서 공신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원래 자리인 북수구에서 삼천서당 북

쪽인 현재의 제주기상청 인근으로 옮겨진 것은 1831년(순조 31)이다. 이예연 목사가 홍수 때

마다 홍문과 누정이 무너지고 물길이 가까이 있어서 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

해 이건한 것이다. 공신정은 이후 1848년과 1884년에 이어 1904년 홍종우 목사에 이어 마지

막으로 중수된다.

공신정이 일제에 의해 헐리게 된 것은 1928년이다. 일제는 내선일체 정책을 강화하면서 전

국 각지에 일본식 신사를 조성하면서 공신정을 허물어버린 것이다. 그보다 앞선 1923년에는 

제주성지를 헐어 제주항 축항공사에 사용하고 그 자리에는 측후소를 개설하였는데 현재까지 

말썽의 소지로 남았던 기상청의 전신이다. 

앞서의 논의 과정에서 공신정은 복원될 위치를 확보했지만 정작 측후소가 지어지면서 훼손

된 제주성지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도 일부가 남

아 있는 제주성지에 대해서 주목했더라면 기상청 신축은 재고되었어야 했다. 문화재로 지정

된 제주성 남문의 성벽과 함께 원형을 복원하여 제주성의 위용을 세상에 알렸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조용하게 넘어가 버렸다. 

제주목관아는 1991년부터 1998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탐라시대부터 조선시

대까지 여러 문화층과 함께 문헌상에 나타난 주요 관아 건물이 확인되어 지난 2002년에 홍화

각, 연희각 등 주요 건물이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후에도 망경루 복원, 회랑 중축, 

전시관 마련 등 정비사업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왕조시대 이전부터 제주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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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었던 관덕정 일대에 왕권통치의 근간이었던 제주목관아가 복원되어 구 도심의 상징과

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목관아는 지방관아이기에 경복궁이나 수원화성처럼 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객사 건물인 영주관과 판관 근무처인 이아(二衙)가 복원되지 않았지만 탐라

국 입춘굿놀이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공연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개관 당시보다 외부방문객

이 줄어들고 있어 무료개방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은 필요하지만 제주도민이 전

시^문화^공연 장소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자면 제주목관아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복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

어 왔다. 원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조사도 없이 수많은 연대와 환해장

성이 복원되었고, 그 마저도 제대로 복원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 복원한  별도 환해장성을 마주하고서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것은 나 혼자 만이 아닐 것이

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비하지 못한 유적이 원형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다. 자! 그

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복원^정비해 나갈 것인가?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던지며, 글을 맺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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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적지 보존 및 
활용의 제도화 강화 방안1)

김  용  철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머리말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전후하여 일부 단체의 반대 활동이 극심했던 시기가 있

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

인 대립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4^3해결의 성과가 너무나 분명하다. 2000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의 4^3위령제 참석, 2008년 4^3평화기념관 개관과 4^3평화재단의 설립, 그리고 현 정부에서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 등을 볼 

때 사실상 4^3해결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들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도 될 것

이다.2)

따라서 지금은 그동안의 4^3해결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3) 4^3특별법 제정 이후 15년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통

1) ‌�이 글은 2015년 10월 7일 4·3아카데미탐문회 토론회에 제가 발표했던 주제발표문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실은 글임을 

밝혀둡니다

2)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4·3해결을 위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당시 제주도가 처한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당시 4·3해결의 과정에 참가했던 전문가들도 

7개의 건의안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정부 7대 건의안의 내용은 1, 정부의 

사과, 2. 추모기념일 지정, 3. 진상보고서 내용의 교육, 4. 4·3평화공원 조성 지원, 5. 생활 어려운 유가족 생계비 지원, 

6.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 지원, 7.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지원 등이었다.

3) ‌�이와 관련해서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허상수는 “제주4·3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동향과 전망, 2004.7)에서  

용어서술의 한계로 ‘집단살해’가 아닌 ‘집단총살’을 사용한 점, 토벌대의 조직·성원·무장·자원동원의 세부내용 부재, 시기 

구분 재조정, 피해실태 정확한 조사·분석 및 가해의 진상 등이 더 조사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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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민사회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새

롭게 추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4^3에 대한 이념적 대립은 일단락되었다는 전

제 아래, (양적이고 외연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으로 4^3해결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

안을 4^3유적지와 관련하여 검토한 것이다. 4^3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4^3해결 과정

의 성과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 현황과 관련 규정

1)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의 의미

4^3유적지를 보존^활용한다는 것은 유적지를 통해 4^3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이

다.4) 그런데 4^3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공산폭동’이 압도적인 주장이었다. 1980년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는 ‘민중항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1997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이라는 주장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5) 이외에도 ‘통일운동’, ‘반외세운동’6) 등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4^3의 성격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 정

도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

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널리 인정되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건으로 4^3을 전제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4^3진상조사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4^3피해실태를 

서술하면서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책의 서문에

서 4^3의 성격을 유보하였다고 명시하였지만 전체적인 서술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

4) ‌�이는 다른 말로 ‘4·3정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4·3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사람들마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5) ‌�권귀숙, 「4·3의 대항기억과 영상」 『제주도연구』 제24집(2003.12), 여기에서는 4·3영상을 분석하여 시기를 구분하였

다. 4·3진상조사보고서도 서문에서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4·3진상조사보고서는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 실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373쪽)고 서술하여 전체적

으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양정심, 제주4·3항쟁의 기억투쟁, 성대사림, 2006.)

6) ‌�김봉현, 김민주 공저, 『제주도 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도 4·3항쟁

의 기록』, 온누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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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라는 기조에 따라 서술된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이다. 따라서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의 

제도화가 가지는 목표는 다시는 4^3과 같은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

을 자라나는 어린세대를 비롯하여 전 국민이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열악

한 현실 속에서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복원해나가는 제주인의 모습을 알리는 

것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4^3사건과 비슷한 인권유린

이 종식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모두가 같이 가지는 것도 또 다른 목표가 될 것이다.

2) 4·3유적지 현황

4^3유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루어졌다.7) 제주도가 지원하

고 4^3연구소에서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제주시 401개소, 서귀포시 196개소로 조사되었다. 

그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4^3유적지 현황

      지 역
구 분

제
주
읍

조
천
면

구
좌
면

애
월
면

한
림
면

한
경
면

대
정
면

안
덕
면

중
문
면

서
귀
면

남
원
면

표
선
면

성
산
면

총

계

잃어버린 마을 33 10 8 23 6 2 1 8 5 10 1 1 108

성 8 2 1 20 7 6 6 2 6 2 4 1 64

은    신    처 9 11 3 3 2 1 2 1 3 35

학    살    터 40 12 16 13 12 8 10 7 13 6 9 5 3 154

수    용    소 2 3 2 1 2 2 5 1 18

주    둔    지 17 6 5 13 4 5 4 3 5 8 7 3 3 83

집  단  묘  지 1 1 1 3 6

비         석 17 1 1 5 1 1 1 4 4 2 2 2 41

역  사  현  장 19 7 6 8 3 2 5 2 4 3 2 61

기         타 3 2 1 1 1 1 3 2 1 1 1 17

총         계 149 58 42 90 37 25 31 30 42 26 39 16 12 597

* 출처 : 『제주4·3유적』Ⅰ,Ⅱ(2003~2005)

7) 제주도·제주4·3연구소,『제주4·3유적』 Ⅰ, 각, 2003,『제주4·3유적』 Ⅱ, 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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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개소로 조사된 4^3유적지는 다시 세분화하여 제주도에서 19개소를 정비대상으로 선정

하여 2006년부터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정비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기 이전에도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등을 추진하였는데, 2001년 4월 3일 오라동 어우눌, 

노형동 드르구릉, 구좌읍 다랑쉬, 조천읍 물터진골 등을 시작으로 27개소(제주시 17, 서귀포

시 10)에 세워져, 탐방객들에게 역사의 현장임을 알려주고 있다.

표  2. 4^3유적지 복원^정비 현황(2015. 3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정비실적
 구  분

정비계획 정비완료 정비중 향후정비대상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계 19 14,706 8 5,174 8
9,232

(3,800)
3 300

잃어버린마을 2 1,500 2 1,500

4·3성 2 2,192 2 2,192

학살터 6 5,484 3 2,752 3 2,732

민간인 수용소 1 4,300 1
4,300

(3,800)

역사현장 2 200 2 200

주둔소 2 600 1 500 1 100

은신처 4 430 3 230 1 200

 * 민간인 수용소(옛 주정공장터) 토지매입 완료 : 2필지 5,272㎡, 38억

 * 출처 : 4·3지원과 업무보고 자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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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3유적지 정비대상 현황(2015. 3월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유적지명 위     치 유  형 규모(㎡) 정비유형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19개소
14,840
(8,840)

10,922
(4,922)

3,918
(3,918)

1
북촌너븐숭이

<정비>
조천읍 북촌리
1179-2번지

학살터 7,689
토지매입, 
기념관, 
위령비 등

1,505
(1,505)

1,505
(1,505)

완료
’06~’09

2
낙선동 4·3성

<복원>
조천읍 선흘리
1728번지 일대

4·3성 10,991
토지매입, 
관리동, 
성담정비

2,210
(2,210)

2,210
(2,210)

완료
’06~’09

3
섯알오름 
<정비>

대정읍 상모리
1597-3번지외 
4필지

학살터 13,223
토지매입,
위령탑,
진입로 

1,157
(1,157)

1,157
(1,157)

완료
’07~’09

4
성산터진목

<정비>
성산읍 고성리
24번지 일대

학살터 165
위령비, 
주변정비

90
(90)

50
(50)

40
(40)

완료
’10~’12

5
진동산

뒷골장성
한림읍 상대리
한림1리 일대  

4·3성 -
안내표지판 
설치 등

5
(5)

5
(5)

완료
’12

6 한수기곶
한경면 산양리 산6
번지(산림청 소유)

은신처
(무장대)

-
종합안내판
설치 등

5
(5)

5
(5)

완료
’12

7 큰 넓 궤
안덕면 동광리 90
번지 일대(1필지)

은신처
(민간)

20,000
안내판
설치 등

19
(19)

19
(19)

완료
’12

8 빌레못굴
애월읍 어음2리
706번지 (1필지)

은신처
종합안내판
설치 등

3
(3)

3
(3)

완료
’13

9 옛 주정공장터
건입동 940-4
번지 외 1필지

수용소 5,272
추모탑 건립,
공원 조성 등

4,500
(3,800)

700
3,800

(3,800)

10 수악 주둔소
남원읍 신례리 
산 5번지외 1필지

주둔소
403,442 진입로정비,

안내판 설치 등
505

(5)
50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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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유적지명 위     치 유  형 규모(㎡) 정비유형
사업비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11
교래 북받침밭

(속칭 
이덕구산전)

조천읍 교래리
산137-1번지

은신처 3,000,000
관람로 정비,
은신처 복원 등

305
(5)

300
5

(5)

12 곤을동
화북동 4440번지 
일대(49필지)

잃어버린
 마을

7,981
다리 설치, 
편의시설 등

1,307
(7)

1,300
7

(7)

13 영남동
영남동 
224번지 일대 

잃어버린
 마을

-
위령탑 건립,
진입로 정비 등

205
(5)

200
5

(5)

14 다랑쉬굴
구좌읍 세화리
2608-6번지

학살터 20,186 진입로 정비 등
515
(15)

500
15

(15)

15 표선 한모살
표선면 표선리 
44-2번지

학살터 13,223
기념관 건립, 
편의시설 등

1,805
(5)

1,800
5

(5)

16
목시물굴 및
주변은신처

조천읍 선흘리
산 26번지(1필지)

학살터
128,166 관람로 정비,

안내판 설치 등
404

(4)
400

4
(4)

17 관덕정앞 광장
삼도2동 
1051-1 
번지일대

역사현장 6
기념조형물
설치 등

70 70

18
오라리 

방화사건 현장
오라동 3030번지 
일대 (100필지)

역사현장
20,000 현장을 살린

작품 설치
130 130

19 관음사 주둔소 아라동 산66번지 주둔소
128,166 보호울타리,

안내판 설치 등
100 100

* (    )는 투자된 금액임.

* 출처 : 4·3지원과 업무보고 자료(2015)



 | 학예조사연구 | 131

표 4. 4^3 잃어버린 마을 표석 설치 현황(2015. 3월 현재)8)

시군별 당시 읍면동별 동리별 마을명 가구수 주민수 희생자수 설치일

제주시
(6)

오라리 오 라 동 어 우 눌 25 130 13 2001.4·3

화북리 화 북 동 곤 을 43 220 24 2003.4·3

노형리
노 형 동 드 르 구 릉 15 80 2001.4·3

해 안 동 리 생 이 120 500 50 2002.4·3

아라리
오 등 동 죽 성 76 400 2014.6.30

아 라 동 웃 인 다 20 100 2014.6.30

옛 
북제주군

(11)

한림면
명 월 리 빌 레 못 25 130 20 2002.4·3

금 악 리 웃 동 네 38 14 8 2003.4·3

애월면

봉 성 리 자 리 왓 30 150 1 2002.4·3

유수암리 범 미 왓 19 70 10 2005.4.5

어 음 리 고 지 우 영 31 160 14 2009.10.1

구좌면
세 화 리 다 랑 쉬 10 40 2001.4·3

송 당 리 장 기 동 40 150 5 2004.4·3

조천면
와 흘 리 물 터 진 골 12 50 40 2001.4·3

와 산 리 종 남 마 을 10 50 2012.10.1

한림면
(한경면)

조 수 리 조 수 하 동 40 200 2012.10.1

저 지 리 하 늬 골 10 25 2 2003.4·3

서귀포시
(2)

서귀면 호 근 동 하 논 마 을 16 100 2012.10.1

중문면 대 천 동 영 남 동 16 90 50 2001.4·3

옛 
남제주군

(8)

남원면
한 남 리 빌 레 가 름 24 130 6 2002.4·3

남 원 리 버 너 리 굴 26 100 2003.4·3

대정면 신도3리 새 나 무 골 20 160 4 2002.4·3

안덕면

동 광 리
무 등 이 왓 130 400 100 2001.4·3

삼 밭 구 석 50 150 50 2005.4.5

상 천 리 오 리 튼 물 40 170 40 2004.4·3

서광서리 관 전 40 200 2014.6.30

표선면 가 시 리 새 가 름 22 80 25 2002.4·3

* 출처 : 4·3지원과 업무보고 자료(2015)

8) 유적지 정비, 표석 설치 등은 2015년 3월 이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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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 관련 규정

4^3유적지는 오래 전부터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명

문화한 것은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4^3유적

지 관리 조례」)였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은 4^3유적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10) 다만 집단학살지의 조사 조항이 포

함되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전부였다.11)

4^3유적지 보존 관리 조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것이었다.12) 조례 제안 이유를 보면, 

첫째 도내에 산재한 유적지를 많은 사람들이 역사 현장 체험이나 향토교육 차원에서 기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4^3유적지 분포 현황에 대해 용역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일부는 정비

^복원되고 있으나 보존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훼손이나 멸실되는 경우가 있고, 셋째 보

존관리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삼고 4^3의 교훈을 전국

화^세계화하는데 기여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 조례는 4^3유적지를 “4^3사건 당시 혹은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원형보존을 원칙

으로 하여 복원^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 소속의 4^3유적지보존위원

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적지 지정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재산권 다툼에 대

비하여 4^3유적지 지정 과정에서 재산 소유자의 동의에 대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4^3유적지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없었

으며 2012년 12월 임기 만료 후 재구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

다.13)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활동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고 개선해

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인터넷신문 제주투데이 2004.7.28. 기사 “원형 잃는 ‘4·3유적지’ 보존방안 시급”

10) 4·3특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2007년(2회), 2013년, 2014년 총 4차례 개정이 있었다.

11) 4·3특별법 제3조 제2항 제8호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12) ‌�이 조례는 2009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 제8대 의회에서 당시 민주당 현우범 의원이 대표 발의로 2009년 5월 11일 제

정되었다.

13) ‌�2011년 11월 현우범 의원 도정질문 : “…4·3유적지 보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구성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구성한 이후에도 개최 실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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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3유적지 활용 현황

4^3유적지의 활용은 이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4^3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전문강사가 안내와 해설을 맡고, 해당 유적지에서는 유적지 

소재 마을 원로나 4^3사건으로 인한 고통의 체험을 가진 유족들이 당시 체험을 설명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코스는 4^3평화공원과 현장을 같이 탐방하는 경우가 많다. 4^3평화공원

에서는 참배와 전시실 관람을 하게 되고, 현장 유적지에서 4^3사건 당시 사실을 현장감 있게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탐방 프로그램은 4^3사건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련을 맺는 단체들

은 거의 예외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평화^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단체

들도 제주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4^3평화공원과 유적지를 둘러보는 프로그

램들을 운영하고 있다.14) 최근 여행의 한 유형으로 널리 인정되는 다크투어리즘이 현재 제주

4^3평화공원과 4^3유적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15)

표  5. 2015년 주요 4^3유적지 탐방 프로그램(2015. 10월 현재)  

주관단체 행      사      명 추진시기 탐  방  지 비      고

도  교 육 청
4·3평화·인권교육 연수 3.21~10. 유적지 일반

4·3현장 견학 4.14(화) 4·3평화공원
남광초 4년

*각급 학교 탐방

제 주 대 학 교 
총 학 생 회

4·3유적지 순례 및 
행불인표석 봉사활동

3.27(금) 제주시 유적지

4 · 3 연 구 소
4·3과 길

-서귀포의 4·3흔적을 찾다
4.25(토)

서귀포 도심, 
하논마을 등

4 · 3 도 민 연 대 4·3역사순례 10.18(일) 도내 수형지 수형 생존인 동행

제 주 민 예 총
청소년 4·3역사문화탐방 4.11(토) 서귀포시내 유적지

4·3연구소 
공동주관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정방폭포 해원상생굿”

4.11(토) 정방폭포

제 주 작 가 회 의
4·3평화문학기행 

“광풍에 맞선 시대의 의인을 찾아서”
4.18(토) 제주 동부지역

민 주 노 총 4·3평화순례 4. 7(화)
섯알오름, 
백조일손지묘

겨레하나 
여행사업단

14) ‌�대표적으로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노조의 경우는 2008년 개관 이후 매년 4·3평화공원과 유적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15) 이에 대해서는 김석윤, 「다크 투어리즘 유형화 및 자원적용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 논문(2014)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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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단체 행      사      명 추진시기 탐  방  지 비      고

제 주 포 럼 C 제주탐방-해방공간에서 4·3까지 4.11(토)
제주시 원도심, 
물장오리

제  주  4 · 3
아카데미탐문회

제주4·3유적지 답사
 “숨어있는 곳을 찾아서”

4.18(토)
제주시 노형, 
해안동 일대

리생이, 드르구릉

제주 詩 사랑회 제5회 4·3유적지 순례 시 낭송 공연 4.19(일)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굴

*각종 마을별 단위 위령제 및 도외 4·3유적지 순례 제외

2015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4^3역사의 길을 발굴하는 연구가 진행하였다. 그 결

과 2015년 10월 31일 ‘동광마을 4^3길’을 개통하여 ‘큰넓궤 가는 길’과 ‘무등이왓 가는 길’ 등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4^3평화재단에서도 2012년과 2013년에 ‘4^3과 길’ 프로그

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16)

그런데 4^3유적지의 활용에 대해서 4^3아카데미탐문회17)가 2013년부터 이미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2014년도 4^3아카데미탐문회 토론회18)에서 제기되었던 4^3유적

지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19)

표 6. 2014년 4^3아카데미 탐문회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

제      안      내      용 시행여부 비            고

국가지정 문화재 등록 추진 추진 중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중

4·3교육을 포함한 4·3기행의 활성화 시행 중

4·3해설사 양성과정 확대 및 지속화 시행 중 2016.2월 중 추가교육 예정(4·3평화재단)

4·3유적지 포함한 제주관광 코스 짜기 시행 중

리 행정 단위 활용 안내, 증언, 유적지킴이(도 예산 지원) 미시행 부분 활용

추가 유적지 조사 미시행 추가진상조사 중(4·3평화재단)

4·3유적지 가이드북 제작 시행 중

16) ‌�최근 걷는 여행이 유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길”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는 22억7천만원

을 투입하여 “오월의 길” 5개 코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4·3평화재단에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발굴·시행하던 

‘4·3평화의 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17) 4·3아카데미탐문회는 4·3평화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인 ‘4·3아카데미’ 수료자로 구성된 단체로, 2011년 발족하였다.

18) 2014년 9월 30일. 제주중소기업센터, 제주4·3아카데미탐문회 토론회

19) 2014년 주제발표는 당시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 김은희 전문위원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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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안되었던 내용들은 대체로 시행되거나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해도 될 것으로 보인

다.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리 행정 단위를 활용한 사업과 추가 유적지 조사이다. 다만 추

가 유적지 조사는 추가진상조사 등 다른 내용의 조사에 포함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다고 판

단되기 때문에 향후 필요성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3.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 그리고 관련 조례 개선 방안

1) 관련 조례 운영 강화

4^3유적지의 보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된 지는 이미 10여년이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많은 도민과 전문가들이 4^3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009년 「4^3유적지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19개소의 4^3유적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했

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딱히 하나를 꼬집

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미 사라져 보존할 것이 더 이상 없거나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4^3유적이 없을 수도 있다. 다음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다. 이는 광주광역시 5^18 사적

도 유사한 경우이다.20) 광주광역시도 2005년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

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 운영에는 예산 부족이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

움이 있다고 한다.21) 다만 일부 재산권 제한과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문제로 나타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지금이라도 유적지 조례를 현실에서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3해결의 궁극적

인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림으로써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반

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4^3의 역사현장에서 평화와 인권을 생각하고 체험하

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4^3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제10조 유적지의 지정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유적지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사유지일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

20)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적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21) 관련자들이 제기하는 어려움은 예산 부족, 주민 및 관련 단체 등의 견해 차이, 이미 원형을 잃어버린 사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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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4^3유적지를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4^3유적지 지정이 

우선 되어야만 그 다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관리계획 수립 등 다른 조치들이 가능할 것이다. 

  2) 위원회 통폐합

앞서 유적지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 4^3유적지 보존위원회에 대해

서는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4^3유적지 보존위원회는 2010년 구성 후 실질적인 역할을 하

지 못하였는데, 이 중 가장 큰 이유는 국비 지원 미비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

기 때문이지만, 다른 하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와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4^3해결의 과정을 이끌어온 조직은 4^3실무위원회이다. 

2000년 9월 7일 구성된 후 2016년 1월 6일 현재 12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희생자와 유족 

결정대상자 4^3위원회 상정,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조성, 4^3유해발굴사업, 행

방불명인 관련 업무 추진 등 큰 사업들을 원만하게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4^3관련 업무는 

거의 모두 4^3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4^3관련 다른 위원회의 협의 내용도 4^3실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의

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위원회 간 위계가 형성되거나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4^3특별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4^3중앙위원회와 4^3실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

는 상황에서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위원회를 별도로 만

드는 것이 아니라 4^3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를 위해서는 4^3실무위원회에 4^3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4^3유적지 보존의 경우는 건축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4^3유적지 보존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전문가 자문 형태로 명시하

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재산권 제한 최소화

아직까지 4^3유적지로 인한 재산권 제한은 구체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이는 

4^3유적지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4^3유적지 조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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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는 4^3유적지의 원형보존을 위해 도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고, 제10조는 4^3유적지의 

지정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제11조에서는 유적지 구조변경과 관련하

여 4^3유적지 소유^관리자에게 원형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는 제정 당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재산

권 제한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틀린 것이 아

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사유지에 있는 4^3유적은 재산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보존하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 조례의 영향인지, 아니면 4^3에 대한 도민정서 상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

으로 4^3관련 유적의 현상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

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문으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도 한다.22)

그러나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례에 대해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

는다. 이에 대해서는 도민공감대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3) 시급하게 

의견을 모아야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4) 기타 유적지 정비·조성과 관련하여

4^3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했으며, 14,231명의 희생자, 59,225명의 유족,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대

통령 위령제 참석, 4^3평화공원과 기념관 조성, 4^3희생자 추념일 지정 등 이 모든 결과에 대

해 동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 결과 마을마다 희생자 위령비가 세워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 16개의 위령비(제주시 9, 

서귀포 7)가 세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세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일부에서는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도 세우고 있다. 4^3과 

관련한 희생자들 모두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을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

22) ‌�2015년 7월 서귀포시 효돈동 2-1번지 일원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길이 40m, 높이 2.2m, 폭 1.2m의 4·3성 처리

여부를 서귀포시(도시건축과)와 도가 협의한 사례와, 2015년 8월 제주시 부두 옆 주장공장터를 지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시(도시다지인과)와 도가 협의한 사례가 있다.

23)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조례 제15조는 사적지로 지정된 건물·토지 소유·관리자는 현상변경 시 시장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된 사례는 없으며 문제로 제기된 사례도 없다. 한편 부정적인 사례로써, 장

흥군 사적지 498호 지정해제 추진위원회(가칭)가 장흥군 남외리 일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2012년 12월)는 주민 동

의 없는 동학혁명사업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지역 내 갈등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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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우리 도

에서 4^3희생자가 없는 마을은 한 곳도 없다.24)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마을에 위령비가 서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생각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주시 봉개동의 4^3평화

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4. 나가는 말

일반적으로 유적지의 보존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념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거나, 생

존자들이 연관된 사건의 경우는 해당 유적지의 보존(기억)과 철거(망각)를 놓고 치열하게 대

립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25) 철거를 놓고 갈등했던 경우가 대

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4^3유적지가 광주광역시와 똑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보존과 활용 

등에 대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없지 않다. 

앞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가까이 보면서 느낀 것을 정리

하고 나름의 대안을 고민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도민과 관련자들의 동의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4^3유적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24) ‌�4·3중앙위원회, “화해와 상생” 600쪽 지도(2008)에 따르면 희생자가 없는 추자면을 제외하면, 가파리를 포함한 160

개 모든 마을에 희생자가 있다.

25) ‌�이 곳은 1980년 5월 27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진압군에 맞서 최후 항전 장소로 상징성을 가지는 곳이었다. 

이 건물 철거를 놓고 수년간 지역사회의 갈등이 있었으며, 소송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부분적으로 철거하여 보존하는 것

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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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5. 11 조례 제4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이하 “4^3사건”이라 한다) 관련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삼아 

4^3사건의 교훈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나아가 전국화^세계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4^3유적지”란 4^3사건 당시 혹은 그 이후 역사적으로 보존하거나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이 있는 장소 또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관리의 기본원칙) 4^3유적지의 보존^관리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복원, 정비할 수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자로써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4^3유적지가 청소

년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협조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4^3유적지가 원형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 4^3유적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3유적지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4^3유적지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3유적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4^3관련단체 및 문화재 전문가, 교육계 인사,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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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유적지의 지정 등) ① 유적지는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있는 유적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유적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공보)에  

고시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유적지 구조변경의 협의 등) 제10조제1항에 의해 유적지로 지정된 건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가급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유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 도지사는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프로그램의 개발 등) 도지사는 유적지를 통해 4^3사건의 교훈을 널리 홍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유적지 해설사’를 양성하는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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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의 날 행사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주 민속 관련 다양

한 공연 등을 보여주어 제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주민과 관람객들이 제주 고유의 전

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융성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

부의 추진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모두 9회의 공연을 개최하였다.

표 2015년 문화의 날 행사 개최 현황

월   별 장   소 주   요   내   용 비 고

’15.03. 야외광장 ‘더 모리’와 함께하는 악(樂)의 하모니 : 두리둥, 설장구 등 공연 1회

’15.04. 시청각실 한국의 美, 그 아름다운 선율에 動하다 : 경기민요, 사물놀이 등 1회

’15.05. 야외광장 연희로 하나되는 마음 : 판굿, 전통악기와 체험 1회

’15.07. 시청각실 제주의 바람Ⅰ : 보컬 앙상블, 첼로4중주 1회

’15. 08. 시청각실 제주의 바람Ⅱ : 현악4중주,  마술 공연 1회

’15. 09.~12. 시청각실 창작 소리굿 : 우리 할망네 영 살았수다 4회

기타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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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객 맞춤형 친절운동 추진
제주의 문화관광 서비스 기관으로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하고 따뜻한 친절 마인드 

함양과 실천을 위한 맞춤형 체험 친절교육 실시로 관람객 감동 실현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전

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박물관 관람객 응대요령 등 친절서비스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매년 2회에 걸쳐 고객만족도를 실시하여 고객중심의 문화서비스 개선 및 지

역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표 2015년 친절교육 개최 현황

교육일 교 육 강 사 비 고

03. 26.  이진영(제주 예서미스아카데미 실장) 사회교육실

06. 25.  변영실(변영실 리더십 & 코칭센터 대표)  〃

08. 28.  부경미(이룸교육원 대표) 〃

10. 28.  김영희(맞춤형 친절전문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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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론 기고

  ‘제주민화’ 특별전을 보고나서

(한라일보  2015. 01. 16.  이규연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3학년 / 박물관 실습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민화 특별전을 관람했다. 민화는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

중에 의해 그려지고, 유통되는 토속적이고 실용적인 그림이다. 이번에 전시된 민화의 종류로

는 효제문자도, 영주십경문자도, 타 지방 문자도, 화조도 등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

연 문자도이다. 문자도에는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꽃, 새 등이 등장하며 제한된 

지역 문화의 영향으로 다른 지방의 문자도에 비해 독특한 구도와 상징성으로 지역 색이 뚜렷

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문자도는 효제충신예의염치 8자의 기본 틀을 갖고 있는

데, 19세기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유행했다. 제주도에서도 육지 못지않게 문자도 병풍의 열

풍이 일었는데, 제주도 민화의 대부분은 문자도가 차지할 정도이다. 

제주도 문자도 병풍은 3단 구도라는 구성적인 특징을 보이고, 여기에서 육지의 유교 문화

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이나 문양 같은 제주도의 틀 속에서 자주적으

로 수용했다는 의식이 보인다. 이러한 문자도 병풍은 제사용과 잔치용으로 사용됐다. 또한 

제주도 문자도는 국내보다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처음 제주도 문자도에 

관심을 쏟은 이들이 일본인 수집가이고, 유럽과 미국의 박물관에서도 제주도 문자도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민화는 거칠고 자유롭게 분방한 면에서 제주도적인 감성이 물

씬 풍기고, 단순화 되고 도식적인 면에서는 현대적인 감성을 자극한다.

이번 전시를 보고 나서 제주도에 이렇게 많은 민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이번 특별

전시로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제주민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제주민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옛 제주 선인들의 삶과 정서를 확인해 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확 달라졌어요

(제민일보  2015. 01. 29.  고범석 학예연구사)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자연^민속^역사^문화^교육적 요소들이 어우러진 제

주의 대표복합문화공간’이다. 왜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느냐고 물을 때 어려운 설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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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기 위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다. 사람, 자연, 문화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나가고 도민이 행복한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13개 과정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고 있다.

제주의 역사, 민속,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제주학 박물관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개설했고, 

청소년의 인성 회복을 도모하는 제주학 청소년 캠프, 유네스코 지정 소멸위기 언어인 제주어

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제주어 아카데미,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기획하고 있으며, 영미권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소외시설 아동과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희망드림 교실’과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운영될 ‘박물관 투어’ 등을 계획했

다. 제주의 전통문화를 현대생활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감물염색체험’ 등을 추진하

고 있다. 강사진을 엄선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해 고품격^전문화 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할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민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회교육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1년 365일 청렴을 실천하며 매주 2회씩 관람객을 대상으로 인사 

등 친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가까이 있고 항상 다시 찾고 싶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운데, 제주만

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더 많은 도민^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으면 하

는 바람을 조심스레 가져본다.

  ‘생활유물’의 기증, 추억을 함께 나누는 일

(제민일보  2015. 02. 28.  박용범 학예연구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으로서 국립제주박물관이 개관하기 

이전까지는 도내에서 유일한 종합박물관이며, 민속과 자연사 분야를 융합한 최초의 박물관

으로 1984년 5월에 개관됐다. 제주의 자연과 독특한 민속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 덕

분에 매년 70~8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인관광객이 전체관람객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제주 여행의 필수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필자는 학창시절부터 학교박물관 일을 곁눈질로 배우며 박물관인으로서의 삶을 꿈꿔 왔으

나 정작 박물관에 근무하게 된 지는 1년이 채 못된다.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을 정리하고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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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개관되기 훨씬 이전인 1977년부터 제주인의 생활문화와 관련있는 자

료들을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아 왔다. 800명 이상의 도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생활사 자료는 3,000여점이 넘지만 주로 박물관이 개관된 직후인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기증됐고, 근래 들어서는 유물 기증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간혹 기증을 문

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증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해 실

제 기증으로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또한 박물관이라 해서 모든 유물을 무턱대고 기증받지는 않는다. 박물관에 기증되는 유물

은 소장과정이나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파손 정도

가 심해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증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부득

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기증된 자료는 가치의 여부에 따라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으며, 박물

관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영구히 보존된다.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우선적으로 전시되며, 기증된 자료의 수량과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등이 고려된다. 유물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함께 기증자 팻말

을 제작하여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있고, 박물관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대하여 예우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예우는 기증된 유물이 전시될 때 유물과 유물을 소장했던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가 함께 소개되는 일이 아닐까 한다. 박물관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는 매입유물

과 달리 개인이 소장했던 생활유물은 소장했던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유물에 더 많은 사연

이 담겨져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를 ‘박물관 천국’으로 부를 정도로 각종 공^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경쟁

적으로 개관하면서 유물기증은 고사하고 유물을 수집하기에도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

다. 유물은 한정적이나 수요처가 분산되면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개관된 지 30년만인 올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다. 금년 하반기부터 

39억의 예산을 들여 특별전시실과 사회교육장 증축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착수하

여 내년에는 상설전시실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립박물관처럼 전시면적이 넓지 않은 우리 박물관의 실정에 별도의 기증유물전시관을 마

련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일부 코너를 마련해 기증된 유물과 유물에 함께 담긴 사연을 전시하

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유물 기증을 망설이는 분들께 말하고 싶다. 

“삼촌 그 물건 곱쩌놔서 뭐싸 허쿠과. 박물관에서 혼디보게마씀…” 

생활유물의 기증, 기증하시는 분의 추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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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민심서에서 배울 수 있는 공직자 실천윤리

(한라일보  2015. 03. 24.  고범석 학예연구사)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서 모범으로 거론되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 제시하는 공직

자의 실천윤리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덕망, 위신, 총명이다. 다산은 목민관이 교활한 아전(衙前)들의 부정을 방지하고 백

성들을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중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반드시 덕망, 위신, 

총명을 갖춘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목민관의 생활신조로 청렴, 절검이

다. 다산은 수령이 생활신조로 받들어야 할 덕목으로 청렴, 절검(節儉:절약과 검소),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하는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목민관이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셋째는 맑은 

마음가짐이다. 다산은 수령의 마음가짐으로 청심(淸心)을 들고 있다. 청심, 즉 맑은 마음이 

어진 정치와 덕행의 근원이 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이다. “청렴하게 한다는 것은 수령된 자

의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정(善政)의 근원이 되고 모든 덕행의 뿌리가 된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는 자는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이 청렴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의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넷째는 물자를 아껴씀으로 절용(節用)이다. 목민관은 물자를 아껴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자를 절약하는 사람은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공직자 청렴도가 하위를 달리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대

로 실천한다면 청렴 최상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타인을 위한 이해, 배려가 바

탕이 되어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청렴도 향상과 친절한 박물관이 되기 위해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들은 오

늘도 현장에서 외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무엇이 궁금하시

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덕, 만덕 그리고 안덕

(한라일보  2015. 07. 02.  김완병 학예연구사)

관덕정(觀德亭)은 제주 건축의 상징적인 건물이면서 보물 제322호로 지정될 정도로, 탐라

국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중심지로서의 역사적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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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은 것이다(射者所以觀盛德也)’에서 유래됐다. 이 건

물은 1448년(세종 30)에 처음 지어졌으며, 당시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이

후 여러 차례의 수리를 거치는 동안 과거 시험, 군사검열, 진상되는 군마의 점검, 각종 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덕이 부족하면 부정한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나랏일을 위해선 

문무를 겸비한 덕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한 곳이 관덕정이다. 관덕정과 제주

목관아는 제주 문화의 영혼이 숨 쉬는 곳으로, 지금도 원형을 찾기 위한 복원 정비사업에 심

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만덕(金萬德)은 유년기의 고난과 가난을 극복하고, 지금의 산지천 부근에서 객주집을 운

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는다. 이를 계기로 김만덕은 살신성인을 발휘한다. 1792년(정조 16)

부터 시작된 흉년으로 제주도민들이 굶주려 죽어갈 때, 재산 1천금을 내놓아 육지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이 일로 해서 정조는 만덕의 공을 높이 치하

하였으며, 훗날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도 만덕의 행실에 감동받아 은광연세(恩光衍世)

라는 글을 써 양손 김종수에게 주었다. 

의녀반수 김만덕이 보여준 겸양과 배려, 역경을 물리치고 자신의 처지를 물리친 도전정신, 

자신의 재산을 지역에 환원한 솔선수범적인 기업가 정신 등은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에 던져주는 의미가 상당하다. 지난 5월 제주시 건입동에 개관한 김만덕 기념관은 바로 만덕의 

은혜로운 빛을 세상에 널리 알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안덕계곡(安德溪谷)은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된 곳으로, 창고천의 일부 구간이다. 먼 

옛날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고, 구름과 안개가 낀 지 며칠 후에 근처 군산이 생겨났으며, 이 

때 계곡물이 암벽 사이를 굽이굽이 흘러 ‘치안치덕(治安治德)’한 곳이라 하여 ‘안덕계곡’이라 

이름이 불리게 되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안덕계곡은 빼어난 절경을 만끽하려는 수만 명의 탐방객들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다. 이 일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주거지로 삼았을 정도로 용천

수가 풍부하고, 1767년(영조 43)에 임관주는 안덕계곡의 비경을 기록한 마애석각을 남겨 놓

기도 했다. 한 때 암벽균열,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근에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는 등 자연치유형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하

고 있다. 

오는 7월 7일에 도내 국공립 박물관 공동으로 개최되는 창고천 특별전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안덕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신비로움보다는 상처받은 자연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창고천이 간직한 여러 풍광과 마을자원들을 지키려면 낯선 사람들보다는 토

박이들의 발길이 우선이어야 한다. 한 때 수난받았던 관덕정 일대가 제주의 핵심적인 문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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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으로 자리잡고, 김만덕 정신이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처럼, 안덕계곡의 옛 명

성을 되찾는 것이야 말로 제주 자연의 가치를 더 한층 소중히 여기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들엄시민’으로 행복합니다

(미디어제주  2015. 07. 06,  김옥림 주무관)

저는 올해 중 1(여), 초등 5(여) 자녀를 둔 평범한 맞벌이 엄마입니다. 우리 집은 TV 없이 

지내고 있을 2012년 10월 무렵, 큰 아이가 다니던 하귀일초등학교에서 ‘사교육 없이 우리아

이 영어를!’이라는 설명회를 듣고 “바로 이거야”라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한 끝에 영어 대안교육 과정인 ‘들엄시민’(듣고 있으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조그마한 노트북으로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영어로 흘러나

오는 영화를 자막없이 아주 잘 보았습니다. 큰 애는 초등 4학년 때 영어학원을 8개월 정도 다

녔었는데 들엄시민을 집에서 하는 동시에 과감히 그만두고 집에서 편안하게 영화, 애니매이

션을 즐겁게 보았습니다.

영화에 몰입하다보니 주인공처럼 몸짓이나 말을 따라하게 되고 좋아하는 영화배우를 찾아

서 또 다른 영화를 선택하기도 했답니다. 영화에 나오는 배경 음악이 좋으면 MP3에 넣고 다

니면서 즐겨 듣기도 했고, 자연스레 팝송도 듣고 영화에 나오는 지역이나 명소를 자연스레 알

게 되어 사회공부까지 하게 되더라구요.

지금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는 학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

다. 중학교에 들어가니깐 학원도 보내야 하고, 문법도 배워야 하고, 주위에서는 애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학원 하나 안 보내며 아이를 방치하냐고 핀잔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엄시민 모임에 참가하면서 굳이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문법이 익혀진다

는 선배님들의 조언에 힘을 얻었습니다. 어쩌다 보는 영화가 영어자막 없애기가 안 되면 작

은 아이는 어지럽다고 아예 그 영화를 보지도 않습니다. 작은 아이는 영어 학원 한번 다녀본 

적 없고, 영어단어 공부를 따로 한 적도 없지만 학교영어수업을 재미있어 하고 듣기시험은 

100점을 받아와 엄마가 보기에는 참 기특하게 보입니다.

영어를 꼭 학원을 다녀야 배울 수 있고 억지로 지겹게, 주입식 공부가 아닌 우리 한글과 같

이 습득으로 배워야 한다는 걸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 평범한 흐름 속

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하

는 모든 과목을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엄마는 사교육비 줄어들어 삶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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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움을 찾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들엄시민을 하면서 평범한 엄마인 제가 스스로 깨우친 건 앞뒤 너무 재지 말고 핑계대지 말

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엄마 스스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면 애들도, 엄마도,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걸 다시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시간만 만들면 얼마든지 들엄시민을 할 

수 있습니다. 들엄시민은 엄마의 학벌과 재력도 필요 없고, 오직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대

화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가능하답니다.

  부정부패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자 

(헤드라인제주  2015. 09. 02.  박성호 주무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연일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다. 방산비리, 자원개발비리 등 높

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굵직굵직한 비리에서부터 인사청탁, 공금횡령 등 말단 공무원까지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청렴공동체 실현과 지역언론 역할’을 주제로 학술세미

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 3개 일간지에 실린 공직 비리 

및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348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고위직 공무원의 돈과 관련한 부정

부패 유형 중심에서, 제주도 산하기관장 및 직원,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정부

패 사안이 많아졌다고 발표했다.

공직 내·외부에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부정부패가 소수의 집중된 권한을 가진 고위

직만의 영역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급기관, 하위직공무원에게서 부정부패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위직으로 

갈수록 행정행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상급기관, 상급자의 검토 및 결정, 감시 등

으로 부정부패가 걸러질 단계가 많은데도 말이다.

혹시 행정행위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나, 부정행위의 여지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상급

자, 상급기관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어느 책에서 읽었던 ‘열쇠장이의 교훈’이란 이야기가 생각난다.

열쇠장이는 세상 사람들 중 1퍼센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또 

1퍼센트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열어 남의 것을 훔치려 하고, 나머지 98퍼센트는 조건이 제대

로 갖춰져 있는 동안에만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다고 한다. 자물쇠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을 

때 유혹을 느낄 수 있는, 대체로 정직한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줄 뿐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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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인간이란 부정행위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결국, 개인의 도덕적 판단기준에 너무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제도, 절차, 법등의 미비)을 개선하고 감시시스템을 강화하

여 조금씩 자물쇠를 채워나가야 한다.

이미 청렴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락한 청렴도 향상과 공직

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공직비리신고시스템, 선물안주고안받기운동, 청렴교육, 청렴모니

터링, 청렴서약서, 청렴결의대회 등등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

변화까지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도 차원의 시책 추진에 맞춰 공무원 개개인도 부패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도민

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 모두 청렴

한 마음의 자물쇠 하나씩 채우고 다같이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렴사회는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

(한라일보  2015. 10. 14.  김용철 학예연구사)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평가한다. 이 위원회는 1999년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

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위원회의 초기 명칭에서 보듯 처음엔 공직자의 부패 방지라는 기관 내부적 측면이 강조

되었다면 이제는 결국 청렴의 이익이 국민의 권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닐까.  

청렴은 공직자가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공직자를 불편하게 하려

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도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청렴은 결국 나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렇다면 청렴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기준은 단순

하지 않다. 민원인에 의한 외부 청렴도 평가, 내부 직원에 의한 내부 청렴도 평가, 전문가와 

업무관계자의 정책 고객 평가,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다양한 지표들로 평가한다. 어찌 보면 

‘청렴’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이기보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의 의미가 더 

크다. 결국 우리의 생활태도나 업무태도 전반에 걸쳐 청렴한 행동양식이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다. 

공직자로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 ‘이 업무가 도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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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우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고, 처리 절차 등에서 법령과 조례에 적합한지, 공평무사한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법령이나 조례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 방안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직 서비스 수혜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경우에도 늘 

공평무사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혜’도 나보다 더 큰 힘 앞에서는 한낱 작은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청렴한 행동이 당장은 불편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청렴합니까? 

(헤드라인제주  2015. 10. 13.  박성호 주문관)

국가청렴도가 높을수록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 나

아가 국가의 신뢰도, 즉 청렴도는 인적^물적자본과 함께 사회적자본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지

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는 덴

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는 국민행복지수에서도 최상위권인 반면,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미얀마나 태국, 베트남 등과 같은 나라는 국가경쟁력도 마찬가지로 하위권이라

는 사실은 국가의 청렴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준다. 굳이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누

가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나라에 투자를 하며,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이 과연 행복하겠는

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모두 청렴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한다. 그럼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청렴한 국가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나 철저한 관리감독,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립 등 제도

적, 정책적 해결방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나를 포함한 사회구성원인 우

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정과 부패에 대해 인식하며,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

야 한다.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부패방지정책을 내세우더라도 그 밑바탕에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적 공감을 얻지 않고서는 청렴문화가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나

는 생각한다.

여기서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가 인간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했던 실험 두가지를 소개하

겠다. 첫번째 실험은 미국 MIT 공대 기숙사에서 전체 기숙사 냉장고 중 절반에는 콜라를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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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머지 절반에는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 놓았다. 흥미롭게도 콜라는 72시간 안에 모두 없

어졌지만, 지폐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냉장고 안의 지

폐를 꺼내 복도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콜라를 사먹을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금가치가 겉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물건은 아무렇지 않게 훔치지

만, ‘진짜’ 돈은 훔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일한 구간을 택시로 왕복 20회 이동하게 한 후 누가 요

금을 더 많이 냈는지를 알아본 실험이다. 실험결과는 의외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보다 평균

적으로 요금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사회적으로 그리 넉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택

시운전사들도 일반인은 속일지언정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 두 실험결과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비도덕적인 행동, 즉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즉, ‘난 돈은 훔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장애인 등쳐먹는 사람은 아니야..’라고 말이다.

영화 「올드보이」의 ‘모래알갱이나 바위나 물에 가라앉긴 마찬가지’ 라는 대사가 생각난다. 

작은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잘못된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의 틀을 

깨기 위해선 부단한 자기성찰과 함께 올바른 청렴실천을 위한 서로간의 소통과 교육 등이 지

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언젠간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 모두가 바라는 청렴해

서 행복한 나라에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사불삼거(四不三拒) 

(헤드라인제주  2015. 10. 31.  부용식 학예연구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무수히 많은 인연으로 얽혀져 있다.

아침 출근길 버스 안에서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길을 걷다 우연히 보게 되는 친구, 음식점 

안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옛 학교 동창 등.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기치 않은 많은 

인연들이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사회는 하나의 큰 매커니즘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일 것이

다.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내가 하는 수많은 행동이 나 말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에 의하여 서로가 촘촘히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묵시적인 대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대원칙과 기준은 막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초등학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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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는 상식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식은 무엇일까?

반칙하지 않는 것이다.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기지 않으면 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

해 있는 뇌물, 부정부패, 특혜 등은 바로 상식으로 일을 풀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이다.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관련 부서 또는 업무 담당자와의 협의, 이러한 것들

은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커다란 원칙과 기준인 상식

하에서 움직여야 한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선 사회가 바로 건강한 사회가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미래에 대

한 예측 가능성도 확보되며,.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누구든 반칙을 하게되고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는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바로 선 사회의 구성원은 일에 대한 만족도 뿐만 아니라 행복지

수도 올라간다.

특히나 공직자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새삼, 조선시대의 사불삼거(四不三拒)가 생각난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어린이해설사 인기

(한라일보  2015. 08. 26.  표성준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문화해설사 김수진입니다. 비록 해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에 어린이해설사가 등장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어른에 비하면 

다소 서툴지만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면서도 함께 공부하는 자세가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어서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4~6월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10주간 진

행된 교육에는 모두 2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박물관의 자연사 전시실과 민속 전시실

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고, 자연생태와 민속 탐방을 통해 현장 감각을 갖추는 시간도 가졌다. 

박물관은 이어 수료학생 중 현장능력 검증과 시험을 거쳐 모두 9명을 선발했다. 2명이 개

인사정으로 빠져나가 현재 모두 6학년으로 구성된 7명의 어린이가 박물관 전시실에 배치돼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성산일출봉은 바다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으로 폭발 당시의 흔적들



 | 기  타 | 157

을 아직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름답고 멋진 오름입니다. 뒤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른 

아침 해뜨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곳, 꼭 보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중앙초 6) 양의 해설이 진행되는 동안 내국인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통역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어린이 해설

사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어린이 해설사로 활동하는 김나영(남광초 6) 양은 “해설사 양성 교육이 장기간 계속돼 체

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일정도 빡빡해 힘이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해설사

로 활동해보니 자신감도 증진되고, 스피치 능력도 높아져 학기 중에도 계속하고 싶다”고 말

했다.

박물관은 관광객들의 반응이 높고 어린이 해설사들도 주말을 이용해 계속 하고 싶다는 의

사를 밝히자 학기 중에도 어린이 해설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토^일요일 오후 

1~4시에 어린이 해설사들의 해설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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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문화해설사 (어린이동산  2015. 12월호,  농민신문사)

[친구들은 박물관 관람이 지루하니? 뭐든지 알고 봐야 더 재밌지. 전시 해설을 들으며 관람

하면 박물관도 놀이공원처럼 재미있을 거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또래 

친구들이 전시 해설을 한다고 해. 어린이 문화 설사들을 만나러 가 볼까? 

- 글 윤슬기 기자, 사진 고승범, 촬영 협조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주말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어린이 문화해설사’ 이름표를 달고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강시은(제주시 남광초 6)^고나경(이도초 6)^신지우(중앙초 6)^정나린(샘스쿨 

6),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바로 어린이 문화해설사야.

‘문화해설사’가 낯선 친구들도 있지? 특정 지역의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먹을거리 등을 해설하는 전문가를 ‘문화해설사’라고 해. 즉, 제주 지역

에 대해 전문적으로 해설해 줄 수 있는 전문가란 말이지.

“22명의 친구들이 2개월 동안 주말마다 박물관에 나와 공부했어요. 그 뒤, 필기와 실기 시

험을 거쳐 9명의 어린이 문화해설사를 선발했죠. 친구들은 방학에도 매주 3일씩 박물관에 나

와 해설 봉사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4명의 친구들만 남아 있답니다.” 어린이 문

화해설사를 담당하는 양상훈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긴 준비 기간을 버텨 낸 4명의 친구

들이 더 대단해 보였어. 문화해설사를 준비하며 뭐가 가장 어려웠냐는 질문에 시은이는 “박

물관은 크게 자연사, 민속사, 해양 생물 구역으로 나뉘어요. 처음 공부할 땐 각자 한 구역씩만 

담당해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전체 구역을 다 해설하게 되면서 외울 게 많아져 어려웠어요.”

라고 답했어. 나린이는 열심히 외웠는데 긴장해서 실수할 때가 속상하대. 하지만 지우는 어

려웠던 순간이 나중엔 도움 됐다고 해. “모르는 질문을 받아 답을 못할 때면 당황해요. 그래

도 덕분에 제주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됐죠.” 이렇게 문화 해설을 한 지 벌써 반 년. 친구

들은 중학생 때도 문화해설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해. 대체 그 매력이 뭘까? 모두가 한 목소리

로 자부심 때문이라고 답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어린이 문화해설사는 우리뿐이니까요. 어린아이부

터 어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공부할수

록 더 멋진 우리 고장 제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요.” 해설 봉사를 가장 많이 한 나경이가 

한말이야. 이제 문화해설사 친구들은 영어 해설도 시작할 예정이래. 나린이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영어로 바꾸는 것뿐이라 어렵지 않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게 쉬운 일이겠어? 어

린이 문화해설사 친구들이 잘 해낼 수 있기를 같이 응원하자!  



1. 2015년 주요 추진업무 일정

2.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5.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현황

부록



160 2015 박물관 연보 | 2015 Annual Report of Museum |  

 1. 2015년 주요 추진업무 일정

01. 01. 	 신정 휴관

01. 16. 	 한라일보 기고(실습 이규연)

01. 20. 	 탄자니아 국제보호지역 관계자(Job Ndugai 등) 일행 방문

01. 28. 	 문체부 촐람생이들의 숨비소리 도전 우수사례 발표		

	 (제주일보, 제민일보)

01. 29. 	 제민일보 기고(고범석), 촐람생이 악보집 발매(제민일보)

01. 31. 	 JIBS 촐람생이 뉴스 보도

01. 22. 	 2014 박물관 연보 발간

01. 31. 	 창고천의 원류를 찾아서 발간

02. 05.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발령(개정)

02. 11.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방문

02. 12. 	 행정부지사(권영수) 업무보고

02. 13. 	 원희룡 도지사 제주문화방송 설특집 대담 녹화

02. 16.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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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9.∼20.	 설 민속행사

02. 25.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방문

02. 27.~04. 27.	 자연사전시실 공기 조화기 교체 공사

04. 01.~30. 	 천의 얼굴, 제주 동자석 특별전

04. 03.~05. 02. 	 철재 돌하르방 도색

04. 10. 	 박물관운영위원회

04. 13.~06. 01.	 외부 주차장 화장실 정비공사

04. 15.~07. 08.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연 10회)

04. 20.~06. 08. 	 외부 주차장 화장실 정비 전기공사

05. 05. 	 어린이 한마당 행사

06. 02.~04. 	 상반기 훈증소독

06. 22.~07. 11.	 조경수 전정

07. 04. 	 박물관 투어(감산리 지역아동센터)

07. 07. 	 제129회 특별전 창고천의 원류를 찾아서 개막(~09. 30.)

07. 11. 	 자연유산 생태교실(지렁이 체험)

07. 18. 	 자연유산 생태교실(고망낚시)



162 2015 박물관 연보 | 2015 Annual Report of Museum |  162

07. 26.~08. 02. 	 고상돈 산악인 에베레스트 등정 사진 이동전시

08. 06.~08. 	 감물염색체험 

08. 17.~21. 	 을지훈련

08. 23.~26. 	 해양터치풀 

08. 24.~28.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참여

09. 01.~12. 31. 	 어린이 해설사 현장 해설(토^일)

09. 01.~04.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1조)

09. 08.~11.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2조)

09. 15.~18.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3조)

09. 27.~28. 	 추석 민속행사

09. 10.~10. 29. 	 제주어 아카데미(연 8회)

09. 30. 	 문화의 날

09. 30. 	 특별전시실 및 사회교육실 증축 착공

10. 05.~08.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4조)

10. 06.~2016. 01. 31. 제주방어유적 특별전

10. 16. 	 양계청 학예연구사 명예퇴임



10. 22.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0. 24. 	 자연유산생태교실(철새 탐조)

10. 26. 	 찾아가는 희망드림(봉아름아동센터)

10. 28. 	 문화가 있는 날

10. 28. 	 4/4분기 친절^청렴교육

11. 01. 	 고상돈 산악인 에베레스트 사진전(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

11. 09. 	 국·공립 4개 박물관 간담회 개최

11. 10.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 결과 보고회

11. 12.~13.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운영위원회 참석(충남 태안군)

11. 24.~26. 	 전시실 리모델링에 따른 도외 박물관 벤치마킹

11. 25. 	 문화가 있는 날

11. 28. 	 제주어 가족 한마당 개최

12. 01.~03. 	 하반기 소장자료 훈증소독

12. 13. 	 문화의 날

12. 22. 	 동지 팥죽을 나누다

12. 31. 	 김영수 관장 명예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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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 운영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박물관 및 미술관 시행령 제6조

○ 인           원 : 10인 이상 15인 이내(위원장 1인, 당연직 박물관장 1명 포함)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에서 호선

○ 자           격 :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표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명단(임기 2015. 02. 16~2018. 02. 15)

직위 성 명 성별 성별 분  야 주요경력 임기만료일

위원장 고석찬 남 위촉직 식물학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2018. 2. 15

부위원장 현진숙 여 〃 복식 제주복식문화연구소장 〃

위원 문기선 남 〃 서화 무벽산방조형관 대표 〃

〃 김일우 남 〃 역사 제주역사문화나눔연구소장 〃

〃 고정순 여 〃 향토음식 제주향토음식문화연구소장 〃

〃 양의숙 여 〃 민속 고미술 화랑 예나르 대표 〃

〃 양진건 남 〃 유배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 김인탁 남 〃 토양 전 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

〃 이화자 여 〃 동물학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

〃 송시태 남 〃 지질 제주서중학교 교사 〃

〃 송춘복 남 〃 해양생물 제주대 해양의생명과학부 교수 〃

〃 문경미 여 〃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

〃 권기균 남 〃 대외홍보 과학관과 문화 대표 〃

〃 양영환 남 당연직 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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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5년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개 최 일 안     건 비 고

2015. 04. 10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자료수집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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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주관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시행 2015.10.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380호, 2015.1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  

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평가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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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개^보수

4. 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7.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 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

쟁력 강화, 공공성 보완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

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정서 교부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평가인증 지정 마크를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마크는 

다음 인증평가를 받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제7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정결과에 대해 인쇄물

^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 시책 및 평가 가산점 부여 및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3. 박물관 및 미술관 특성화 위한 장비구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일부 

우선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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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인증에 따른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점

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인증 평가기준이 유지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은 때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이용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④ 도지사는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지정이 취소될 경우, 홍보 및 지원중단, 평가

인증 지정 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 

^평가^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의결, 평가,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

5. 제5조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

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

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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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박물

관 및 미술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

정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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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380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박물관 분과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38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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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가 운영(직영)하는 박물관

과 돌문화공원, 기념관 등(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자료수집 대상) 자료수집 대상의 범위는 박물관 전시자료 또는 학문적 연구^조사에   

필요한 역사, 민속, 자연 등 모든 자료를 망라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 외의 자료도 포함한다.

제4조(자료수집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박물관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수집자료의 대상 범위, 구입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자료수집계획 등

을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구입) ① 도지사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평가와 평가위원의 평가

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박물관 자료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명세서 접수 

4. 평가대상자료의 선정 

5. 평가대상자료의 진위 확인 및 가격평가서 작성

6. 구입대상과 자료가격의 최종 심의 

7. 구입 결정

③ 도지사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자료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자료사진 2매) 

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자료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

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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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재보호법」 제10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자료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⑥ 도지사는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자료의  보관^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도신청인에게 통보 및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료매도신청으로 자료를 보관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보관신고서를 제출하여

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료를 반환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도지사는 구입대상 자료의 진위 확인, 가격평가 및 고증을 위

하여 필요 시마다 3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② 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구입대상 자료의 구입일(또는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을 포함한다)까지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의 자격)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한다.

제9조(자료평가) ① 도지사는 자료 구입대상에 대한 자료평가를 받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

식의 매도신청자료명세서에 의한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고, 박물관 소속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은 자료평가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자

료평가 가격은 평가위원 전원합의로 한다.

제10조(구입취소)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구입품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자료기증)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

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증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12조(기증조건) 기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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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기탁 등) ① 도지사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관리전환 

(타 기관으로 이관 포함)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기탁서를 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④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자료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자료를 반환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탁자료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관과 자료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관장 또는 소장으로 하며, 자료출납원은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자료 

관리 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하며, 소장자료 수집대장 

기록^유지, 자료의 출납 및 기록, 수장고 운용 및 소장 자료의 보관, 수장고 출입 및 소장 

자료의 대여, 열람, 복제,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5조(자료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

지 제12호서식의 유물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④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

차량 등을 이용한다.

⑤ 도지사는 소장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장자료 중에서 전시 또는 학술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박

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대여, 수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자료는 박물관 자료와 동일

하게 취급한다

제16조(공탁 또는 보험가입 등) ① 도지사는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

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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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

하여 자료를 빌려가는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빌려가는 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제15조제6항의 자료에 대하여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

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의 열람)  ① 박물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열

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열람신청을 제출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 자

료의 열람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열람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자료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자료열람신청

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자료출납) ① 자료출납은 자료관리관 책임으로 행한다.

②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자료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대장) 자료관리관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자

료수집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인 자료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수장고) ① 도지사는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완시설 설치 등 자료

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

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수장고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료관리관 또는 자료출납원

의 입회 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자료관리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22조(열쇠의 관리) ① 수장고 열쇠는 두벌을 제작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이 연대 

봉인하여 관리한다.

② 한 벌은 자료관리관이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자료출납원이 보관하고 자료출납시 사용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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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  료  매  도  신  청  서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번 자료명칭 시    대 크    기 구조특징 출   처 요구액 비  고

1.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5조제4항에 의거 자료매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도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도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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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매 도 신 청 자 료 명 세 서

※ 매도신청인께서는 *표시가 있는 칸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매
도
희
망
자
료

자 료 명 칭 신 청 순 서

수     량 시     대

자 료 크 기

소 장 연 유

특     징

희 망 매 매 가

사 진

(3″×5″)

※ 서류심사표

이   름 소   속 서류심사통과여부 서   명 비고

심사위원1 가,   불가

심사위원2 가,   불가

심사위원3 가,   불가

평 가 의 견



 | 부   록 | 177

[별지 제3호서식]

자 료 보 관 신 고 서
제       호

신고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 상   호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자   료   명 수          량

보  관  장  소

보 관 의 뢰 기 간

보 관 의 뢰 사 유

위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에 보관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자  료  보  관  증
제       호

신고자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자   료   명 수         량

보  관  장  소

보 관 예 정 기 간

보 관 의 뢰 사 유

위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본 보관증은 자료의 진위 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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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 료 반 환 확 인 서

제       호

수 령 인

주  소 연    락   처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자    료    명 수         량

비          고

위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귀 박물관에 

보관 중인 자료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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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자  료  평  가  서
평가   제           호

대

상

자

료

명    칭 종  류 수  량

크    기 재  질

소 유 자

이  름

출  처

주  소

평

가

사

항

시    대

사     진

작    자

형 태  및 

보존상태

수집가치 유 · 무

평가금액
원

(￦                          )

평가의견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 평가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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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  료  기  증  서
기증번호 :

기증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 자료명칭 시    대 수    량 크    기 구조특징 출    처

1.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자료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 �‌���상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자료기증을 위해

서만 쓰여지는 자료로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증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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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기 증 증 서 (寄贈證書)
         

                                  귀하

  귀하께서 기증해 주신 다음 자료는 박물관 전시 및 학술연구 자료로 

소중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 다      음 -

1. 기증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2. 기증처 : 

3. 기증자료 내역

20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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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자  료  기  탁  서
발급번호 :

기탁자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특이사항

기 탁 자 료 목 록

연    번 자료명칭 시    대 수    량 크    기 기탁기간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기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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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     탁     증     서
발급번호 :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자    료    목    록

연    번 자료명칭 시    대 수    량 크    기 수탁기간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탁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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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기 탁 자 료 반 환 수 령 증

수 령 인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자 료 목 록

연    번 자료명칭 시  대 수  량 크  기 기(수)탁기간

위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상없이 기탁자료를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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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자  료  열  람  신  청  서

허  가  여  부 제       호

신    청    인

주        소 소        속

성        명 전  화  번  호

자  료  번  호 자  료  명  칭 자 료 수 량 열  람  수  량 비      고

열  람  일  시 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소     속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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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유물 점검 현황

구분

(류)
금속 옥석 토도

목조

초질

피모

지직
기타

총 계

금년 전년 증감

수량

(점)

증감내역

증감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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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연

월일
적요

수            입 불            출
현재

총계
비고 확인

소장품
기탁

(이관)
대여 계 이관 대여 기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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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자  료  수  집  대  장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 분야]

수  집

년월일
관리번호 명칭 규격 수량 가격 기증자 연대 비고

[자연사 분야]

수  집

년월일
관리번호 명칭 규격 수량 채집일 채집장소 채집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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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문화공원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입 수 일 자 입 수 연 유

입 수 처 가 격

국적/시대 재 질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입 수 일 자 입 수 연 유

입 수 처 가 격

국적/시대 재 질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유물번호

명 칭 수 량

입 수 일 자 입 수 연 유

입 수 처 가 격

국적/시대 재 질

출토(소)지

크 기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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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자료번호 명  칭 수량 규격(cm) 상세설명 수집일시
수집

/구입처
구분 수집가격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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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자  료  관  리  카  드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고고민속 분야]

자  료  관  리 카  드

소 장 번 호 명    칭

수     량 시    대

규    격 분    류

재     질 특    징

수 집 경 위 □  자체     □  구입     □  기증 수 집 자

수집년월일 수 집 처

자 료 사 진

비    고

  

 [자연사 분야]

자  료  관  리  카  드

기 본 정 보

소 장 번 호 종      류

국    명

학    명

영    명

수 집 정 보

수 집 경 위 □  자체     □  구입     □  기증 수  집  자

수 집 년 월 일 수 집 장 소

수     량 크     기

동  정  자 동정년월일

자 료 사 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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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문화공원

자  료  관  리  카  드

유 물 번 호 명 칭 수 량

이명칭 영문

국적 / 시대 작가/제작 재 질

출 토 지

입수일/연유

입 수 처

보 존 처 리

격 납 일 자 격납처

크     기

특     징

상 세 설 명

참 고 자 료 원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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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자 료 관 리 카 드
                                             (200    .    .         )

소장번호 명  칭 수  량

수 집 처 구  분

수집일시 사진번호

상 세 설 명 사  진

세 부 사 항

     규  격 : 

     

     재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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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20       년      월      일

수장고
출입

사유
출입자

출입

시간

결  재 특기

사항
반납자인

반납

확인자인
비고

담당자 학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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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현황(2015년 12월 31일 기준)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80 38 42

국립박물관 1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 1  제주대학교박물관

공립박물관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 4·3 평화
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
전시관

 서귀포감귤박물관

공립미술관 6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기당미술관,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사립박물관 18

제주평화박물관, 멜리오에코피아제주, 테마
공원 선녀와 나무꾼, 메이즈뮤지엄, 다희연 
티 뮤지엄, 넥슨컴퓨터박물관, 한울랜드
뮤지엄,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중문민속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영화 
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제주건강과성
박물관, 보석 앤 화석박물관,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본태박물관, 제주항공우주 
박물관, 헬로키티아일랜드

사립미술관 13
금오당미술관, 러브랜드미술관, 돌하르방
공원, 성안미술관, 우산미술관, 제주 유리의 
성, 그리스신화박물관, 아라리오뮤지엄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조각공원, 박물관은살아있다, 왈종 
미술관

전 시 관,
자 료 관

24

세계미니어처전시관, 제주공룡랜드전시관, 
도깨비공원, 테지움사파리, 제주 아이스
뮤지엄 종합전시관, 탐라신화공원, (주) 
타임파크, 이랜드뮤지엄

곰완구전시관, 설록차전시관, 소인국테마
파크 전시관, 닥종이인형전시관, 석부작
박물관, 조안 베어뮤지엄, 트릭아트뮤지엄, 
초콜릿박물관, 제주옹기박물관, 제주유리
박물관, 믿거나말거나, 비엘바이크파크, 
세계조가비박물관, SOS박물관, 뮤지엄 
몸, 플레이케이팝박물관

식 물 원 9
방림원식물원, 생각하는정원, 한림공원, 
에코랜드

여미지식물원, 일출랜드식물원, 제주허브
동산, 휴애리, 카멜리아 힐

수 족 관 1  제주해양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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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

구  분 합 계
박   물   관

미술관
소 계 박물관 전시관 식물원 수족관

합  계 80 61 27 24 9 1 19

국  립 1 1 1 - - - -

공  립 14 8 8(교육 1) - - - 6

사  립 65 52 18 24 9 1 13

  국립박물관

박물관명 주  소
시설규모(㎡) 소장

자료(점)
개 관 일 전화번호

부지 연면적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건입동 261 55,579 9,287 20,389 2001. 6.15
전 720-8001
팩 720-8050

  공립 및 사립 박물관 : 26개관(공립 8, 사립 18)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주   소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민속자연사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삼성로 40
부    지       31,515
연면적         6,473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39,344

’84.12.13
전 710-7708
팩 710-7689

2
제주교육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제주시 오복4길 
25

부    지         5,809
연면적         3,741

교육자료
23,748

’95.09.13
전 752-9101
팩 752-9104

3
중문민속
박물관

중문관광어촌
김충길

서귀포시 중문동
부    지         4,320
연면적         1,015

민구류 등
3,084

’92.10.17 휴 관

4
영화

박물관
신영균

(강석주, 이수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36

부    지       81,790
연면적         3,195

장비, 스틸 
원본 등
1,580

’98.04.06
전 805-0008
팩 070-4009-
7411

5
제주민속촌    

박물관
한국항공(주)

(김흥식)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부    지    156,503
연면적        6,838

고서적, 
민속자료 등 
8,187

’01.04.13
전 787-4501
팩 787-4504

6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부    지 1,444.740
연면적            477

민속자료
5,521

’01.07.28
전 754-2242
팩 702-0645

7
제주

평화박물관
이영근

제주시 한경면 
청수서5길63

부    지         9,038
연면적         1,929

사진, 군대용품 
311점

’04.05.12
전 772-2500
팩 773-1999

8 감귤박물관
서귀포시장

(관광지관리사무소)
서귀포시 
효돈순환로 441

부    지       27,243
연면적         4,786

민구류, 감귤
류 등 254점

’05.02.25
전 767-3010
팩 760-6409



 | 부   록 | 197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주   소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9 아프리카
박 물 관

한종훈
서귀포시 
이어도로 49

부   지          8,246
연면적          3,741

공예품 및
사진자료 450점

’05.02.25
전 738-6565
팩 738-4411

10 제주돌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운영지원과)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부   지  3,269,731
연면적       13,901

화산암 등
25,920

’06.05.08
전 710-7731
팩 710-7739

11 제주건강과 
성 박물관

(주)에스메카
(류기호)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611

부   지        25,564
연면적          1,076

도자기류 등
120점

’06.05.08
전 792-5700
팩 792-5704

12
멜리오에코피아

(나비공원
프시케월드)

임승호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67

부   지        27,466
전시실 4실   1,363

나비 등
118종 
1,530점

’07.10.10
’15.07.31
(명칭 변경)

전 799-7272
팩 799-6006

13
보석앤화석

박물관
박병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로 11

부   지          8,026
실   내             880
야   외          1,200

국내외 화석
1,882점

’08.02.29 휴 관

14 해녀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산업과)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부   지        86,556
연면적          4,002

해녀 관련
3,579점

’08.02.29
전 710-6641
팩 710-7779

15
세계자동차
제주박물관

김영락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610

부   지        29,845
전시실 5실   2,149

세계자동차
관련 65점

’08.05.09
전 792-3000
팩 794-6100

16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
김상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267

부   지        29,134
전시실 15실 3,365

민속유물
208점

’08.10.24
전 784-9001
팩 784-9004

17
제주4.3

평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지원과)
제주시 봉개동 
명림로 430

부   지        11,455
전시실 3실   2,025

문서, 유품 등 
21,848점

’10.11.18 전 710-8435

18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선덕로8길 12

부   지  14,134.30
전시실 3실   711.7

민속자료 등
90점

’11.05.03
전 710-4246
팩 710-4029

19 메이즈 뮤지움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메이즈랜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부   지        37,248
전시실 1실   211.2

도자기 등
 70점

’11.11.14
전 784-3838
팩 070-4161-

9204

20
다희연 티 

뮤지엄
박영순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117

부   지          3,660
전시실       315.57

다기 등 
342점 

’12.02.16
전 782-0005
팩 782-0043

21 본태박물관 이행자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

부   지          7,603
전시실 7실      622
전시실 추가 2실      
                    263.5

고가구, 공예품,
미술품 등 
519점

’12.11.29
전 792-8108
팩 792-8109

22
넥슨컴퓨터

박물관
(주)NXCL
(최윤아)

제주시 1100로 
3198-8

부   지          9,799 
연면적          2,471 
전시실 4실      858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게임기 및 
타이틀 등 896점

’13.07.26
전 902-3247
    902-3251
팩 745-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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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주   소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23
제주항공

우주박물관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부   지     111,840 
연면적       30,166
전시실 4실 11,069 

항공천문 우주
분 야  2 6 6 종 
574점

’14.04.21
전 800-2009
팩 800-2100

24
한울랜드
뮤지엄

(주)한울랜드
농업회사법인

(이종국)

제주시 구좌읍 
동백로 458

부   지       99,800
전시실    1,691.41
수장고         39.08

화석자료 
190점

’15.01.15
전 783-5788
팩 783-5785

25
헬로키티
아일랜드

(주)제이콥씨앤이
(김종석)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로 340

부   지         3,823
연면적    3,448.08
전시실          2,185
수장고            50.6

헬로키티 관련
160점

’15.04.20
전 792-6114
팩 792-6115

26
세계오지

민속박물관
이민영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47-4

부   지       29,995
연면적   1,465.67
전시실       956.25
수장고            47.5

세계민속작품
100점

’15.06.02

전 784-6565, 
6566

팩 070-7757-
6565 

  미술관 : 19개관(공립 6, 사립 13)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기당미술관
서귀포시장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남성로 34
부   지       13,863
연면적            960

한국화,
서양화
644

’97.06.04 전 733-1586

2 이중섭미술관
서귀포시장
(문화예술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89
부   지         5,700
연면적            589

미술품 
140점

’04.09.15
전 760-3567
팩 733-3555

3 금오당미술관 권용수 제주시 노연로 69
부   지         1,040
연면적            298

전적, 
회화 등 
103건

’05.04.20 휴관

4
김영갑갤러리

미술관
박훈일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37

부   지          8,651
연면적             904

사진, 필름,
조각품 등 
264점

’06.02.27
전 784-9905
팩 784-9906

5
자연사랑
미술관

서재철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613-46

부   지        13,815
연면적         1,600

사진자료 
등

’07.01.15
전 787-3110
팩 787-4151

6
러브랜드
미술관

최은주
제주시 연동 1100로 
2894-72

부   지        29,950
연면적         1,356

조각품 등 ’07.04.02
전 712-6988
팩 712-6989

7
제주현대
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도립미술관)

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5

부   지        99,383
연면적          2,083

미술품
324점

’07.07.13
전 710-7801
팩 77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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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8 돌하르방공원 김남흥
제주시 조천읍
북촌서1길 70

부       지    14,876
야외전시      8,264

돌하르방
156점

’07.08.30
전 782-0570
팩 782-0573

9 제주조각공원
이은범

(오덕천)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836

부       지  412,286
야외전시  214,800

조각품 등
300점

’07.08.30
전 794-9680
팩 794-1371

10 성안미술관 고승무 제주시 중앙로 470
부   지          9,900
전시실 3실      252

근현대
미술품
120점

’08.07.03
전 729-9175
팩 729-9176

11 우산미술관
제주아트랜드

(임준성)
제주시 구좌읍 번영로 
2172-80

부   지      150,000
전시실 4실   1,265

동서양화
및 서예
100점

’08.10.30 휴관

12
제주 

유리의 성
제주유리의성

(강신보)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부   지        35,978
전시실             991
실외전시    14,535

유리조형
작품 
118점

’08.12.09
전 772-7777
팩 773-1667

13 소암기념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서귀포시 물동산길 22
부   지          1,903
전시실 3실   1,523

서예 
415점

’08.12.09
전 760-3511
팩 733-6336

14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도립미술관)

제주시 연동 1100로 
2894-78

부   지        38.744
전시실 4실   2,299

미술품 
396점

’10.09.27
전 710-4300
팩 710-4269

15 제주추사관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제주시 대정읍 
추사로 44번지

부   지          2,471
전시실 4실   496.4

고서화 
105점

’10.12.27
전 760-3406
팩 794-3089

16
박물관은
살아있다

박종성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42
부   지        29,850
전시실 3관 3017.8

트릭아트 
작품 등 
148점

’12.07.11
전 805-0888
팩 805-0993

17
그리스신화   

박물관
제주뮤지엄

컴플렉스(주)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부   지        58,950
전시실 4관   
                 2,266.9

대리석 조각 
및 회화 등 
120점

’12.08.14
전 773-5800
팩 796-8214

18 왈종미술관
이왈종
(왈종후연

미술문화재단)

서귀포시 동홍동
칠십리로 214

부   지          2,481
전시실 2실      298

미술작품 
294점

’12.12.24
전 763-3600
팩 793-9090

19
아라리오
뮤지엄

(주)아라리오 
김문수

제주시 탑동로 14
부   지          1,916
전시실 17실 3,049

미술작품 
100점

’14.10.30
전 720-8250
팩 720-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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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관 : 사립 24개관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곰완구전시관

(테디베어뮤지엄)
(주)제이에스

(김묘숙)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로110

부   지    13,555
연면적       4,030

곰인형
1,356

’10.08.14
전 738-7600
팩 738-7800

2 설록차전시관
서 경 배
(지현상)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5

부   지       8,100
연면적       1,564

토기류,
자기류 150

’01.12.28
전 794-5312
팩 794-5314

3
세계미니어쳐 

전시관
(주)미니미니랜드 

박경임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06

부   지    47,663
연면적       4,786

조형물 등 
63점

’06.03.24
전 782-7720
팩 782-0301

4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진동열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1878

부   지    49,644
연면적       1,127

조형물 등
72점

’07.04.02
전 794-5400
팩 794-5401

5
제주공룡랜드

전시장
박명욱

(주)석성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부   지    90,571
연면적 1,103.73

화석 등
210점

’07.07.13
전 746-3060
팩 748-3068

6
닥종이인형

전시관
오유신

서귀포시 법환동 
월드컵로 33

부   지 1,305.73
연면적    864.32

공예품 등
167점

’07.07.13
전 739-3906
팩 739-3907

7 도깨비공원
이기후

(강혜경)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488

부   지    27,037
야외전시 17,392

조형물
927점

’07.08.30 휴관

8
조안베어
뮤지엄

오경애
(조안스튜디오)

서귀포시 
대포로 113

부   지      1,716
전시실 3실   221

수작업 곰인형 
119점

’08.12.30
전 739-1024
팩 739-7227

9
석부작

박물관공원
민명원

서귀포시 호근동
일주동로 8941

부   지    18,469
야외전시 12,775

석부작 등
500점

’07.08.30
전 739-3331
팩 739-3191

10
트릭아트
뮤지엄

박종성
(트릭아트 뮤지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2644

부   지      9,341
전시실      1,114

전시(그림) 
139점

’09.07.15
전 787-8774
팩 787-8775

11 테지움사파리
임승호

(임승호)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59

부   지      2,510
전시실 1,394.16

곰인형 등
124점

’09.12.14
전 799-4820
팩 799-4825

12
제주

옹기박물관

(사)제주전통옹기
보존전승회

(허은숙)

서귀포시 대정읍 
무영로254번길 3-1

부   지      4,975
전시실 2실   218

옹기 154종
305점

’10.05.28
전 792-7955
팩 792-7953

13
초콜릿
박물관

한예석

(한예석)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30

부   지      4,993
전시실 2실  
              446.16 

토기류 등
120점

’10.05.28
전 792-3121
팩 792-3122



 | 부   록 | 201

구분 명  칭
설 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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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주유리
박물관

정문건
(정문건)

서귀포시 상예동 
중산간서로 1403

전시실 1실313.8
유리공예
97점

’10.11.02
전 792-6262
팩 792-6264

15 믿거나말거나
(주)아일랜드 조이

(이장우)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로
110번길 32 

부   지      7,490
전시실 2실1,441

조각품 등 
448점

’11.01.26
전 738-3003
팩 738-3034

16 비엘바이크 최지웅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474

부   지      7,089
전시실 1,505.07

바이크 관련 
60점

’11.05.25
전 787-7667
팩 787-7668

17
세계조가비

박물관
명연숙

서귀포시 서홍동 
태평로 284

부   지 1,243.00
전시실 3실   225

조가비 등 
312점

’11.08.03
전 762-5551
팩 762-5552

18 SOS박물관 장지명
서귀포시 
월드컵로 31

부   지    845.84
전시실 4관   826

재난 관련 
서적 등 
241점

’12.08.06
전 738-1448
팩 738-1449

19
제주 아이스 

뮤지엄 
종합전시관

김광호
제주시 연동 
은수길 69

부   지      9,994
전시실 2관     
           2,318.72

얼음조각 등 
114점

’12.09.28
전 742-3700
팩 712-3072

20 탐라신화공원
(주)탐라신들의고향 

진상배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74

부   지      9,950 
전시실 3실 
           2,706.17

기메 등 73점 ’12.11.10
전 782-1800
팩 782-1803

21 (주)타임파크
(주)타임파크

장기호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

부   지    36,574 
연면적       2,813 
전시실 2실2,734 

3D아트미술품 
75점

’13.01.10 휴관

22 뮤지엄 몸 장인희
서귀포시 대포동 
일주서로 532

부   지      8,003
전시실       1,879

인체 표본 
163점

’14.07.28 휴관

23 이랜드뮤지엄
(주)이랜드파크

(천석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5

부   지      4,878
전시실 3실 
              170.61
수장고       41.58

영화소품 
207점

’15.4.20
전 796-9600
팩 796-9611

24
플레이케이팝

박물관
(주)엔아이케이제주

이성호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로110

부   지 1,791.79
전시실 7실2,235
수장고         8.10
사무실       122.8

한류 관련 자료 
226점

’15.10.14 전 780-9000



202 2015 박물관 연보 | 2015 Annual Report of Museum |  

  식물원 : 9개관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방림원식물원 방한숙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부   지       9,917
연면적        1,040

식물류 등 
345

’05.11.11
전 773-0090
팩 773-0088

2 여미지식물원
남상규

(손일호 외 1)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관광로 93

부   지   112,397
연면적      15,514

식물류 등 
443

’06.03.24
전 735-1100
팩 738-2992

3 생각하는정원
(주)청원
성지연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부   지     36,114
연면적           248

식물류 등 
479

’06.03.24
전 772-3701
팩 772-3704

4
일출랜드
식물원

강재업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부   지     97,496
연면적        304.5

식물류 등
367

’07.01.15
전 784-2080
팩 784-2089

5 한림공원
송봉규

(송상훈)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부   지   299,574
실내 6실     3,645

식물 168과
1,367점

’07.12.20
전 796-0001
팩 796-0006

6 제주허브동산
조재권

(조재권)
서귀포시 표선면
돈오름로 170

부   지     32,419
야외전시   16,591

총 85과
430종

’09.07.15
전 787-7362
팩 787-7365

7 휴애리
양지선

(양지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

부   지     63,960
야   외      63,960

식물 237종 ’10.02.19
전 732-2114
팩 763-1456

8 카멜리아 힐
양언보

(양언보)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 166

부   지   96,7745
야   외   93,719.3

식물 229종 ’10.02.19
전 792-0088
팩 792-0098

9  에코랜드
(주)더원 
정우석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278-169

부   지    618,163 식물 208종 ’13.01.08
전 802-8054
팩 784-8990

  수족관 : 1개관

구분 명  칭
설 립 자
(대표자)

소 재 지 규모(㎡) 소장자료 등록일 전화번호

1 제주해양과학관
(주)제주해양 

과학관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부   지  93,685 
전시실 5실
          2330.13 

해양생물 450종 ‘12.07.10
전  780-0900
학  780-0988
팩  78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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